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les of

Local Energy Transition

Intermediary Organizations

- The Cases of Local Energy Centers in

Gwangmyeong, Dangj in, and Jeonju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황 보 은 영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전공

황  보  은  영

황보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홍 종 호 (인)

부위원장 김 윤 지 (인)

위 원 윤 순 진 (인)



- i -

국문초록

지역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

역에너지센터가 설립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에너지센터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조직의 실제 역할 수

행과 문제점에 대한 학술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분석틀을 수립하고, 이를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

너지센터 사례에 적용하여 에너지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환

경과 추진 중인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할 수행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그 요인을 해석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영방안

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분석틀 수립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에

너지 전환 거버넌스가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기업으로 구성된

다는 관점하에, 조직의 역할을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supporter), 시민 참여 촉진자(promoter), 기업 혁신 생태계 조

성자(enabler)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어 분석틀은 ‘조직

환경’과 ‘조직활동’의 두 부문으로 구성하고 분석요소를 설

정하였다. 조직환경의 분석요소에는 ‘법‧제도적 기반’, ‘조

직형태’, ‘재정적 기반’, ‘사회정치적 맥락’이 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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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소에 대한 세부 요소로서 ‘법‧제도적 기반’에는 중간

지원조직 설치와 사업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역 에너지 전환 비

전 및 계획과 에너지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조례, ‘조직형

태’에는 조직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의 운영형태 유형과 조직의 내부구조 및 인력구성을 

포함하였다. 이어서 ‘재정적 기반’에는 주요 재원과 예산 구

성을, 마지막으로 ‘사회정치적 맥락’에는 지자체장의 리더십

과 지역 내 환경‧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주민조

직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조직활동의 분

석요소로는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 목적의 ‘교육‧홍보‧컨설

팅’, 조직의 전문성 및 정책‧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조
사‧개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지자체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을 설정하였다.

각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세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시

민 참여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중심으로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지역에너지

센터는 주로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정책의지에 따라 설치되었으

며 조직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상위법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강연, 설명회, 토론회 등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

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자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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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행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매우 활성화

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세 지역에너지센터 모두 지역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으

며, 당진시와 전주시의 경우 행정에 정책 제안 및 자문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은 당진시와 전주시 사례에서만 일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산업의 변화를 논할 수 있는 단계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

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조직의 역할과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는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시민이나 시

민단체, 지역기업 등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역사

회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기

후‧에너지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간지

원조직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전문기

관으로서 역할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전문가와 제한적인 시민사회 활동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기관으로의 효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중간지원조직의 예산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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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족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

직이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소기의 조직목적을 달

성하고 민간영역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의 제약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지자체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주요어 :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지역에너지센터,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학 번 : 2020-2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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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6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100년까지 지

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

별보고서」를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신기후

체제하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1.5℃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

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IPCC의 주장에 발맞추어 영국, EU, 

미국 등 선진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

언하며 대전환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김은경, 2020; 강은지‧곽도

영, 2021; 윤순진, 202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86.9%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온실가

스종합정보센터, 2020).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

부 주도하에 화석연료 및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설정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진상현, 2018; 정연미, 2017).  

2020년 6월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후위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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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언’을 선포하였다. 또한 현재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에

너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내 에너지자립을 추진하기 위하

여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강은지, 2020; 변국영, 2020; 기후위

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2021). 

지역 에너지 전환은 공급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

안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와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에너지 전환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송병훈, 2020; 이동욱, 2021). 이

에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

역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중간지

원조직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를 구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기후‧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으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있으며,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

에너지센터, 충남에너지센터, 기초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는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당진시에너지센터, 수원시 에너지센터, 전주에너지

센터,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에너지센터, 울산시 남구 행

복에너지센터 등이 운영 중에 있다(김동우, 2021; 김한결, 2021; 한재

각 외, 2020). 또한 정부에서는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컨소시엄의 지역에너지센터 시

범사업을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한국에너지공단, 2021). 따라서 

향후 수년간 지역에너지센터의 빠른 양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가 설립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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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관련 학술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재각 외(2020)는 에너지 분권 차원에서 광역‧기초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상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을 기술하고, 에너지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

과 사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여형범‧차정우(2017)는 충남의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지원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원조직으로서 가능한 유형을 검토한 뒤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서 

충남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설립된 지역에너지센터들이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그동안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국내 연구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도

시재생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이 선언적

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조직의 기능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박세훈, 2015; 이기태‧하현상 201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세 군데의 시 단위 지역에너지센터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떤 요소를 분석해야 하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역에너지센터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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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의 역할 수행 양상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

인가?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

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석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지

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역에너지센터에 

적용하여 에너지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환경과 추진 중인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각 에너지센터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이들의 역할 수행 양상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

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이 연구는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초

자치단체 지역에너지센터 세 곳을 연구대상으로 한다.1) 2021년 10월 

1) 여형범‧차정우(2017)는 에너지 전환 지원조직의 유형으로 에너지공사 및 공

단, 에너지센터,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에 따

르면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지역에너지센터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조

직의 한 유형으로 중간지원조직과 구분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에너지센터가 연

구, 컨설팅,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센터 고유의

업무로 수행하는 반면, 중간지원조직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역에너지센터의 업무는

재생에너지 보급‧효율향상‧갈등예방 등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활동을 포괄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이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민관 주체들 사이에서 연계와 중재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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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지역에너지센터는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기

초자치단체 시‧군 단위에서는 광명시, 당진시, 수원시, 전주시, 자치

구 단위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울산시 남구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각 지역에너지센터 역할 수행 양

상 비교를 위하여 분석 수준을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에너

지 전환 정책의 핵심 기조로서 시민참여와 에너지 분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및 일반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에너지 전환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

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

다(최덕환, 2018; 에너지경제신문, 2021; 박진희 외, 2017).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시‧군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세 곳을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2) 

먼저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는 2020년 5월 ‘청정에너지 자립, 

함께 빛나는 광명’이라는 광명시 2030 에너지 비전하에 「광명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기후에너지센터는 수도

권 지방정부 최초로 설치된 지역에너지센터이며, 2030년 기준 최종 

에너지 소비량 2015년 대비 17% 감축,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8.7%, 전력자립도 40.5%, 에너지자립마을 20개 구축 등을 주요 목표

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라는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고재경‧주정현, 2012; 김

태영,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와 같이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시‧군에 비해서 권한이 미약

하다는 점에서 에너지센터의 활동 범위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센터를 연구대상을 설정하였다. 한편 수

원시 에너지센터는 2021년 8월 27일에 개소하여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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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226개 지방정부의 참고사례로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장선, 

2020; 김영훈, 2021; 김영두, 2021; 광명시, 2017). 

이어 당진시에너지센터는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특별시’

의 당진시 에너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전국 시‧군 단

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설치된 지역에너지센터이다. 탈석탄과 에너

지 자치‧분권 등 당진시 에너지 전환의 주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조직의 모범사례로서 타 지자체의 벤치

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임아연, 2020; 최효진, 2018; 이종

규, 2020).

마지막으로 전주에너지센터는 전주시의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 비전하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현

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민간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출범하였다. 지

난 2016년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에너지계

획 「에너지디자인 3040」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

률 30%, 전력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에너지센터는 교육, 홍보, 네트워킹, 보급 지

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김세희, 2016; 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19; 김정현, 2020; 이백수, 2020).  

세 곳의 에너지센터 모두 1년 이상 운영되어 조직의 활동에 대

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앞서 개

괄적으로 살퍼보았듯 에너지센터 활동 내용을 결정하는 데 핵심으로 

작용하는 지역 에너지 전환 주요 이슈 및 정책기조에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직영과 민간위탁의 서로 다른 운영형

태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당진시와 전주시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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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센터는 수탁기관 유형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세 지역 에

너지센터의 역할 수행 양상을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

로써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활성화 및 운영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에너지

센터에 대한 주요 사항은 [표 1-1]과 같다. 

지역 센터명 설립일
운영형태

설립‧운영주체(수탁기관)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2020.05.18.

공설공영

(지자체 직영)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에너지센터
2019.06.19.

공설민영

(충남시민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에너지센터
2020.03.01.

공설민영

(전주에너지전환

사회적협동조합)

[표 1-1] 연구대상 개요

시간적 범위로는 각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이후 2021년 10월까지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3) 세 곳의 에너지센터 모두 활동 기간이 1~2

년 내외로 길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 전반

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포괄적으로 확보하여 연구결과의 타

3)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

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검토를 진행하였

다.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내 순배출량

이 0이 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그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는 10월 27일 국

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우영탁, 2021). 이 같은 목표 조정에 따라 지역 에

너지 전환 정책 및 중간지원조직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연구

의 시간적 범위를 2021년 10월까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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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립 이후 2021년 10월까지 기간 전체를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체계

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석틀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복수의 기

초자치단체 시‧군 단위 지역에너지센터 사례를 분석하는 다중사례연

구(multiple case study)이다. 사례연구는 대상 사례가 가진 특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이 연구는 지역 에

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이라는 특정 현상에 대한 일반

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역에너지센터 사례를 분

석하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이다. 이는 사례 자

체의 내재적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내재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와는 구분된다. 아울러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 양상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탐색적(exploratory) 사례연구이다(Stake, 2010; 유기웅 외, 2018). 

사례연구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요구된다(Yin, 

2003).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지역

에너지센터의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우

선 정책자료와 보고서, 신문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지역에

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환경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문헌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너지

센터 및 해당 지역 지자체, 에너지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시민단체 



- 9 -

및 주민조직, 지역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심층면접은 지역에너지센터가 주로 지역 에너지 정책 추진과 시

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하에 관련 시민단체 및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였

다. 이에 따라 지역에너지센터와 지자체 유관 부서 관계자를 심층면

접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의 내용

에 따라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시민단체 및 주민

조직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질적연구 및 사례연구에서 발생가능한 연구자의 편

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은 총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1차 심층면접

은 지역에너지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요 활동과 협력관

계 등을 파악하였다. 이후 에너지센터 및 지자체 유관 부서, 눈덩이 

표집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정한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과 지역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1차는 2021년 8월에

서 10월에 걸쳐, 2차는 2021년 11월에 COVID-19 방역 지침을 준수

하면서 피면접자가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였다. 피면접자와 심층면접에 대한 주요 정보는 [표 1-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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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면접자 소속 직급/직책 면접일시 방식

지역

에너지

센터

A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센터장

2021.10.01.

14:00-15:00
대면

2021.11.17.

10:00-11:00
대면

B 당진시에너지센터 센터장

2021.08.12.

10:00-11:30
대면

2021.11.19.

11:00-12:00
대면

C 전주에너지센터 센터장

2021.08.13.

16:00-17:30
대면

2021.11.26.

10:00-11:00

온라인 

화상

지자체

D
광명시청 

기후에너지과
관계자

2021.11.17.

11:00-12:00
대면

E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
관계자 2021.11.30.* 서면

F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

2021.11.16.

10:00-11:00
대면

시민

단체

및 

주민

조직

G 광명YMCA 관계자
2021.11.17.

14:00-15:00
대면

H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2021.11.19.

13:30-14:30
대면

I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21.11.16.

15:00-16:00
대면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
위원장

지역

기업

J
넷제로에너지카페

까치카페
대표

2021.11.17.

16:00-17:00
대면

K
센터 추진사업

참여업체** 대표
2021.11.29.

14:30-15:00
유선

L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2021.11.16.

13:30-14:30
대면

[표 1-2] 피면접자 및 심층면접 개요

주: *피면접자 E가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 11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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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질문지를 송부하여 2021년 11월 30일 답변을 수신하였음 
     **피면접자 K는 업체명 기재를 희망하지 않음

또한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에 

따라 지역에너지센터 관련 법제도와 정책, 주요 추진사업과 세부 내

용, 주요 협력관계, 성과와 한계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되, 피

면접자가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답 내

용에 따라 질문을 조정하며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별 주

요 질문은 [표 1-3]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상 내용

지역에너지센터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배경과 목적

§ 지역 에너지 전환 이슈 및 정책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 지역에너지센터 예산 구성 및 확보 방안 

§ 추진사업 및 성과와 한계

§ 지자체,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 지역기업과의 

협력관계 및 성과와 한계 

지자체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배경과 목적

§ 지역 에너지 전환 이슈 및 정책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 지역에너지센터 예산 구성 및 확보 방안 

§ 지역에너지센터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 

§ 지역에너지센터와의 협력관계 및 성과와 한계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

§ 지역 에너지 전환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인식

§ 지역에너지센터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 

§ 지역에너지센터와의 협력관계 및 성과와 한계  

지역기업

§ 지역 에너지 전환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인식

§ 지역에너지센터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 

§ 지역에너지센터와의 협력관계 및 성과와 한계  

[표 1-3] 심층면접 대상별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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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층면접은 1시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피면접자의 동의 여

부를 확인한 후 녹음기를 사용하여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면접 

종료 후에는 녹음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여 들으며 전사하였

다. 이후 이 연구에서 수립한 분석틀의 각 분석요소를 중심으로 문

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

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제 4 절 연구흐름과 구성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앞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과 목적, 대상과 범위,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어 제2장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인 개념과 역할 정의를 살펴본 뒤 지역 에너

지 전환 거버넌스와 주요 행위자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였

다. 이어서 지역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조직환경과 조직활동의 두 부

문에 대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을 분석하

기 위한 분석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연구대상인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

할 수행에 관하여 제3장에서 수립한 분석틀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

역에너지센터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활

성화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뒤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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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

과 구성을 요약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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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의의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중간지원조직은 경제, 사회, 복지, 지역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에

서 운영된다. 그러나 그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광용, 2014; 고경호‧김태연, 2016). 대체로 유사한 개

념적 정의에 따라 행정 및 민간 영역의 협력과 중재, 역량보완 및 

지원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인프라스트

럭처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연계조직(bridging organization)’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명

칭을 주로 사용한다(고재경‧주정현, 2012; 조철민, 2016). 이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

할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

Briggs(2003)는 중간지원조직이란 “연결(networking)과 지원

(supporting)을 통해 다른 기관이나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사

회에서 간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중간

지원조직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촉진자(facilitator), 역량구

축자(capacity builder), 교육자(educator), 성과관리자(performance 

manager), 연합구축자(coalition builder) 등이 포함된다.

이어 박영선‧정병순(2019)은 중간지원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가

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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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연결자(coordinator), 지원자(supporter), 생태계 조성자(enabler)로 구

분하였으며, 각 역할의 세부 역할로 연결자는 교류‧네트워킹, 인적‧물
적 자원의 중개와 연결, 지원자는 인큐베이팅, 기술적‧재정적‧공간 지

원, 생태계 조성자는 지식‧정보의 수집과 공유, 연구 및 정책제안 등

을 포함하였다.  

고광용(2014)도 이와 유사하게 중간지원조직을 “공동체 네트워

크의 가치를 높이는 조직”으로 정의하며, 조직의 세 가지 역할을 

중개자(intermediary agent/broker), 조정자(coordinator), 역량구축자

(capability builder)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기

능으로 중개자는 의사결정 정책과 절차의 집행, 모니터링과 피드백

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조정자는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참여와 

개방적 네트워크 형성, 이해관계자 간 자원 연결과 조정, 역량구축자

는 정보수집과 제공, 인재육성 및 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통

해 중간지원조직 개념과 주요 역할 또는 기능이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표 2-1]과 같다. 

저자

(연도)
개념 역할‧기능

Briggs

(2003)

연결(networking)과 지원

(supporting)을 통해 다른 기

관이나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조력자(facilitator), 역량구축자

(capacity builder), 교육자

(educator), 성과관리자

(performance manager), 연합

구축자(coalition builder) 등

[표 2-1] 중간지원조직 개념과 역할‧기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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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정병순

(2019)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

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

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직

연결자(coordinator), 지원자

(supporter), 생태계 조성자

(enabler)

고광용

(2014)

공동체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

이는 조직

중 개 자 ( i n t e r m e d i a r y 

agent/broker), 조정자

(coordinator), 역량구축자

(capability builder)

김영환

(2020)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연계를 강화하거나 이들이 원

활하게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

는 조직

지역 내 다양한 주민‧기업‧시
민단체‧전문가‧행정 등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지역 리더 

발굴‧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 

등

박세훈

(2015)

정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는 조직

지원사업 수행, 지역자원 조

사, 주민교육 및 인재 양성, 

민민‧민관 네트워킹(민간단체‧
전문가‧공공기관 연계), 홍보 

등 

고재경

‧주정현

(2012)

다양한 민관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여 인적‧물적‧기술적 지

원, 정보와 자원의 네트워킹

과 협력, 조정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들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제해결 역

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옹호(representation), 조정

(coordination), 자원동원 및 

네트워킹, 정책효과성 제고

김태영

(2016)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체 혹

은 조직 사이에 위치하여 이

들을 매개‧연계하고 이들 간

의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여 

각자 또는 공유된 필요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연계‧매개, 조정‧중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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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논의를 통해 김태영(2016)이 제시한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

직의 개념은 대체로 중간자적 위상과 지원자 역할이라는 두 차원의 

특성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간지원조직은 해당 

조직이 활동하는 분야나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복수의 주체들 사

이에 위치하며, 각 주체의 혹은 주체간 공유된 필요성에 따라 존재

한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네트워킹, 이해관계 조정, 교육과 

훈련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주체가 해당 분야 

또는 의제에 참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로써 중간

지원조직의 개념은 ‘공공(public) 및 민간(private) 부문의 복수의 주

체들 사이에 위치하여 다양한 자원의 직‧간접적 연계와 조정, 제공을 

통해 타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등장 배경

이 시대와 지역, 국가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에 기인한다. 1980년

대를 전후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담당하던 경제적‧사회적 공공

서비스 공급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민영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감소하며 대안 마련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기존 공공서비스

의 공백과 변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서비스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영국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비영

리 조직 사이를 중재하여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중간지원조직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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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조직과 행정, 기업, 주민 간 중개와 연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주

로 담당한다(박세훈, 2015; 고경호‧김태연 2016; 송유정, 2019).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주도하에 중간지원조직이 

도입되었다. 서구의 국가들은 오랜 기간 성장해온 탄탄한 시민사회

를 토대로 중간지원조직이 상향식 접근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부하에 상

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사회 기반을 가지고 있어 시민참여를 제도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하

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는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많지 않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역량이 부족한 동시에, 시

민단체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필요

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과 행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오단이‧정무승, 2015; 고경호‧김태연 2016; 송유

정, 2019).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은 대체로 공공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분

야의 조정자로서 지역 또는 국가별로 특수한 시대적, 사회경제적 요

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분권화, 경제적 탈집중화, 조직의 

소규모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수준에서 더욱 

더 활성화되어 왔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마상진, 2011; Blank et al., 

2003; 고경호‧김태연, 2016).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은 설립 및 운영주

체에 따라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으로 분류될 수 있다(박세훈‧
임상연, 2014). 또한 주요 역할에 따라 협력형(collaborative), 옹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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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자원중개형(resource brokering/fiscal), 역량강화형

(capacity building)의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간지원조직은 지원활동의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여러 유형

에 동시에 속하는 성격을 나타낸다(Gateway Center for Giving, 

2011).  

 

제 2 절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와 중간지원조직

앞서 제시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을 미루어볼 때 중간지

원조직의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부문 사이의 역할 변화 및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는 통치 혹은 관리방식으로, Rhodes(1996)는 거버넌스를 

공공 및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대등한 행위 관

계 속에서 집합적인 이익을 스스로 조절해나가는 상호호혜적‧자기조

직적 네트워크로 보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 정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율성, 민관의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등이 거버

넌스 개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정부 실

패와 시민사회의 성장, 세계화와 분권화, 가치관과 사회적 이해관계

의 다원화를 배경으로 1990년대 이후 확산되었다. 기존의 획일적인 

하향식 행정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반면, 지역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당사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실효

성있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즉, 협력체계에 기반한 공공관리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주

체들 사이에서 정책목표, 이해관계, 의사소통을 조정하고 매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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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실행체계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역

할이 함께 증대되었다(Rhodes, 1996; 고경호, 2021; 여혜진, 2014; 박

세훈, 2015).

지역 에너지 전환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 협

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사고와 밀양 송전탑 갈등 등을 

배경으로 대규모 화력‧원자력 중심 중앙집중적 에너지 체제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7년 출범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

되며 주민갈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8; 진상현, 2018; 정연미, 2017). 이 때 에

너지 분권이란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는 것이 아니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배분과 관계 설정을 말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서비스 제공 권한과 책임을 

민간 기업에 이양하는 시장분권 혹은 에너지 기업의 재공영화, 일반

기업의 사회적 혁신 창출 등이 수반되는데(Koerth-baker, 2012; 

Brown et. al., 2015; 여형범, 2020; 한재각 외, 2020), 이는 지역 에너

지 전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이해관

계자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Foxon et al.(2010)은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다

양한 행위자들이 있지만 크게 정부(government), 시장(market), 시민

사회(civil society) 행위자의 세 축으로 구분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균형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자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전환의 양상이 달라진다

고 설명하였다. 이 때 각 행위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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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또는 견제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각 주체가 가지는 상대적

인 권력의 크기와 배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기존 에너지 체제의 전환 경로가 발전해나가게 된다. 

여형범‧차정우(2017)는 충남에너지센터의 활동대상을 일반기업과 

에너지기업, 일반시민과 에너지시민으로 설정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조직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였

다. 이들은 충남에너지센터가 충남 내 다양한 에너지 주체들을 발굴

하여 이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행위자들이 지역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탈석탄 등 주요 목표에 합의하며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장(field)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에너지센

터의 활동대상을 일반기업과 에너지기업, 일반시민과 에너지시민으

로 분류하고 각 목적에 맞는 조직 구성과 사업 구상을 제안하였다. 

이는 Foxon et al.(2010)이 제시하였듯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를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에너지센터는 이들 사이에 위치하여 각 주체에게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재각 외(2020)는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을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역 에너지 정책 실행‧지원자, 주민참여 중간지

원조직, 지역 에너지 시스템 혁신플랫폼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

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역 에너지 정책 실행‧지원자로서 지역

에너지센터는 지역 에너지 정책 및 사업 관련 업무 대행과 지원, 보

조금 지급과 사후관리, 주민 대상 하향식 정보 제공 등을 주로 수행

한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는 주

민 주도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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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원자이다. 마지막으로 지

역 에너지 시스템 혁신플랫폼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는 지역사회 문

제해결과 신산업‧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기업과 전문기관 등 행위

자를 연계하고 협업을 창출한다. 이처럼 해당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앞선 논의에 근

거할 때 세 가지 역할 모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광의의 개

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

넌스가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기업으로 구성된다는 관점하에,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을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기업 사이에서 

자원의 직‧간접적 조정과 제공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타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조직의 역할을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supporter), 시민 참

여 촉진자(promoter),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enabler)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각 역할에 대해서 [표 2-2]와 같이 정의한다.4) 

4)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하에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중앙정부가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러나 앞서 연구배경에서 논하였듯 지자체 주도 지역 에너지 전환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기업을 행위자로 포함하고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세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역할 정의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supporter)

w 지자체 에너지 전환 정책‧사업의 계획‧운영‧관리 

또는 이에 대한 지원 

[표 2-2]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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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형범‧차정우(2017), 한재각 외(2020)를 참조하여 재구성

이러한 역할은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기보다는 지역 에너지 

정책과 지역에너지센터의 사업 목적에 따라 혼합하여 구상할 수 있

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한재각 외, 2020).

한편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이 각 활동대상에 대한 균

형성을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직의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

성 등 조직이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진

다. 김태영(2016)에 따르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 주체

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혹은 각 주체들 간에 공유되는 인식이 어떠한

지에 따라 이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의지와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중간지원조직의 경우에는 균형성을 엄격하

게 강조할 필요가 없으나, 다수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거

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등이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균형

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특히 지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성은 해당 지역의 주요 에너지 이슈와 에너지 정책 목표‧기조 등 지

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에 있어

서 활동대상 간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조직이 

설립 및 운영되는 환경과 실제 추진하는 사업, 유관기관의 인식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시민 참여 

촉진자(promoter)

w 시민의 에너지 전환 관련 인식 제고 및 

정책‧사업 과정에 대한 자발적 참여 촉진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enabler)

w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 제공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절약‧효율화 조치 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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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마상진, 2011; 

김태영, 2016; 최준규 외, 2019; 고광용, 2014; 이기태‧하현상, 2016; 

고지영‧황규홍, 2017; 김영환, 2020). 먼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마상

진(2011)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의 육성

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김태영(2016)은 Strauss

와 Corbin의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핵심현상, 원인, 중재조건, 맥락조

건을 분석하여 중간지원조직 활동에서의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이

에 대한 조직의 대응과 그 결과를 밝혔다. 그리고 최준규 외(2019)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행정적‧재정적 역

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중간지원조직

을 활성화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어 마을만들기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고광용(2014)은 

성북구와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육성 네트워크를 비교하고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여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아울

러 이기태‧하현상(2016)은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서울시 성북구와 

전북 진안군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형과 농촌형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고지영‧황규홍(2017)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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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도시재생 교

육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환(2020)은 장소‧주민참여

‧지역수요 맞춤형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충북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고 업무범위와 운영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사회적경제, 마

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내용상으로는 주로 선행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중간지

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을 분석하고 조직의 필요성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학술 연구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다수를 이룬다. 아울러 

실무적인 차원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도출하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행정조직의 효율

적인 전달체계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하위 기

관 간의 명확하지 않은 역할 분담이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역할 및 사업 수행,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풍

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

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김

진오 외, 2000; 한재각 외, 2020; 여형범‧차정우, 2017; 고재경‧주정현, 

2012; 강지윤‧이태동, 2016; Matschoss & Heiskanen, 2017; Warbroek 

et al., 2018). 김진오 외(2000)는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을 제기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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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연구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계기로 에너지 부문에

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역 특화된 

정책 수립 및 집행과 민간 중심의 에너지 절약 실천의지 조화를 위

하여 지역에너지관리센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광역자치단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대체‧미활용 에너지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에너지관리센터 

설립 구상을 밝히고 조직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한재각 외(2020)는 지역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에 대한 논의

를 바탕으로 기설립된 경기도, 충청남도, 당진시, 전주시 에너지센터

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 에너지 조례 등 각 조직의 제도적 기반과 조직 구성 및 예산, 

사업계획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필요성이나 애로사항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지역에너지센터가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실제로 수행 중인 역할이나 추진 중인 활동 등

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형범‧차정우(2017)는 충남의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조직의 국내외 사례

와 가능한 조직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시민을 포

함한 지역 에너지 전환의 주체를 발굴‧연결‧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

로서 충남의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에너지센터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

는 않으나 고재경‧주정현(2012)은 경기도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

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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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미흡, 에너지‧기후변화 이슈에 

특화된 비영리 민간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양적‧질적 부족, 중간지원

조직 자체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지원 정책의 부족을 주요한 문제점

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를 위한 정책 생태계 조성, 조직 인프라 투자 확대, 중간지원조직 네

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강지윤‧이태동(2016)은 에너지 레짐 전환의 관점에서 중간지원조

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에너지 레짐 전환은 기술적 전환과 더불

어 민관의 쌍방향적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거버넌

스와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규범 전환을 필요로 한다. 통영

시 연대도와 마라도의 비교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 중

간지원조직이 기술, 거버넌스, 규범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함을 발견하였다.

Matschoss & Heiskanen(2017)은 지역 기후변화 완화 이니셔티브 

세 가지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을 촉진함을 설명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은 

로비와 옹호 활동을 통하여 혁신 실험을 위한 행정적인 장애물을 제

거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역 참여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점진적

인 관계 구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관습(practice)을 생산하고 도

입하도록 한다. 

Warbroek et al.(2018)도 마찬가지로 지역 저탄소 에너지 이니셔

티브(LLCEIs)가 발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전략과 역할,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프리슬란트(Frisia) 지역 사례를 통하여 탐

색하였다. 내생적 발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자산기반 지역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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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니치 관리의 네 가지 구분되는 전략에 따라 LLCEIs가 필요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

하여 중간지원조직이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LLCEIs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적 지원 활동도 점

차 제도화(institutionalized)되어 포괄적인 지원 활동 구조로 통합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

구는 대체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조직의 개념과 필요성,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타 분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와 유사

한 논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지역 에너지 전환 중

간지원조직의 역사가 짧은 만큼 역할 수행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연구

의 다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만 역할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세훈, 2015; 송유정, 2019). 그러므로 이 연구는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활동대상

을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기업으로 규정하고, 조직이 이들을 대상으

로 어떤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틀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

으로 실제 운영중인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기

능을 활성화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

의 학술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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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분석틀 구성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기업 사이에서 이들의 참여와 협력 

및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시

민 참여 촉진자,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이 역할 수행에 있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종합적으로 해

석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전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조직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 맥락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송유

정, 2019; 여형범‧차정우, 2017; 박세훈, 2015; 고경호‧김태연, 201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

행에 대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분석틀을 크게 조직

환경과 조직활동의 두 부문으로 나누고 세부적인 분석요소를 설정하

였다. 

제 1 절 조직환경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은 조직이 속해있는 지역의 정치, 법‧제도,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조직의 형태 등에 영향 또는 제약을 받는다(송

유정, 2019; 여형범‧차정우, 2017; 박세훈, 2015; 고경호‧김태연, 2016). 

송유정(2019)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도적 조건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과 성과 촉진에 제반 조건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중간

지원조직이 어떤 양상으로 도입되는지, 조직이 관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전문화 혹은 분화되어 있는지와 같은 정치환경, 법‧제
도환경, 행정문화 등이 이러한 제도적 조건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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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직은 이 같은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순응, 타협, 회피와 반박 

등 방식을 통해 대응한다고 설명하였다. 여형범‧차정우(2017) 역시 지

역에너지센터와 같은 에너지 전환 지원조직이 지역적 맥락과 조직의 

유형을 고려하여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직이 설립되는 지

역의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조직이 설립되는 배경과 목적, 

조직의 형태와 구조 등에 따라 조직의 활동 방향과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조직의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박세훈(2015) 또한 중간지원조

직의 기능과 역할이 운영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지적하였고, 

고경호‧김태연(2016)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충남 지역산업과 관련

한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기관의 설립형태와 재정현

황을 분석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중

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이유진, 2017; 여형범, 2016; 황보은영 외, 

2021). 이유진(2017)은 서울시 에너지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

었던 원동력으로 시장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 ‘시장의 확고한 리더십’

이 응답의 31.3%를 차지하며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인식됨을 제시하

였다. 여형범(2016) 역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시장의 적극

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주장하였다. 황보은영 외(2021) 또한 충

남 당진시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사례를 통하여 시장의 리더십이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탈석탄 의제를 공론화하는데 크

게 기여하였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를 따라 조직환경 부문의 분석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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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법‧제도적 기반’, ‘조직형태’, ‘재정적 기반’, ‘사회정

치적 맥락’을 설정하였다. 각 분석요소에 대한 세부 요소로서 ‘법‧
제도적 기반’에는 지역에너지센터 활동 구성의 근간이 되는 지역 

에너지 전환 비전 및 계획과 에너지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조례, 

‘조직형태’에는 조직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공설공영, 공설

민영, 민설민영의 운영형태 유형과 조직 내부구조 및 인력구성을 포

함한다. 이어서 ‘재정적 기반’에는 주요 재원과 예산 구성을, 마지

막으로 ‘사회정치적 맥락’에는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환경‧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지역 내 시민단체 또는 주민조직 활동의 활성화 정도

를 포함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요소 세부 요소

법‧제도적 기반
w 지역 에너지 전환 비전 및 계획

w 지역에너지센터 관련 조례

조직형태
w 운영형태: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 등

w 조직 내부구조 및 인력구성

재정적 기반
w 주요 재원

w 예산 구성

사회정치적 맥락
w 지자체장 리더십

w 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주민조직 활동

[표 3-1] 조직환경 분석요소

출처: 송유정(2019), 여형범‧차정우(2017), 박세훈(2015), 고경호‧김태연(2016), 

이유진(2017), 여형범(2016), 황보은영 외(2021)를 참조하여 재구성

 

제 2 절 조직활동

앞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교육 및 훈련, 지식‧정보 수집 및 제공, 네트워크‧파트너십 형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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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 중개와 연결, 연구 및 정책 제안,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역할 또는 기능 등으로 지칭하였다

(Briggs, 2003; 박영선‧정병순, 2019; 고광용, 2014; 김영환, 2020; 박세

훈, 2015; 고재경‧주정현, 2012; 김태영, 2016).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같은 분류는 지원자(supporter), 조정자(coordinator), 역량구축자

(capacity builder)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

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중

간지원조직이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시민 참여 촉진자, 기업 혁

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분류를 중심으

로 조직활동 부문의 분석요소를 설정하였다.

여형범‧차정우(2017)는 에너지 지원조직의 기능을 직접 사업 수

행, 컨설팅 서비스, 문제해결, 역량증진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직

접 사업 수행은 에너지 생산‧판매,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약 

사업 등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어서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사업에 대한 자문‧지원 기능, 문

제해결은 지자체가 당면한 지역 에너지 이슈 해결을 위한 자문‧지원 

기능, 역량증진은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에너지 정책 관련 역량을 함양하는 기능이다. 이들은 완전히 구분되

거나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지자체 지역에

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고(2021)｣에는 지역에너지센

터의 주요 기능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에너지사업 기

획,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사업 집행‧모니

터링, 지역에너지 통계 관리, 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 예방 및 조정

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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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행 지원,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이들 간의 소통 증진 및 

네트워킹을 지역에너지센터의 주요 업무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재각 외(2020)는 경기도, 충청남도,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의 2020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각 센터가 일

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서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출처: 한재각 외(2020)를 참조하여 정리 

종합해보면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은 크게 네 가지 범

주의 활동을 수행한다. 첫째,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 목적의 교육‧

사업 수행 업무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w 에너지효율 개선 진단 

w 시설 개선 컨설팅 

w 예산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w 창업 교육

w 부지 발굴

w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w 설비 설치 지원

교육 및 홍보 사업

w 정보 제공 

w 청소년‧시민‧공무원 교육

w 온오프라인 홍보 

네트워크 사업
w 주민조직‧기관‧단체‧전문가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회의, 간담회, 포럼 개최 등

주민참여 

프로젝트 개발

w 주민참여 에너지 프로젝트 컨설팅 및 사업 

지원: 에너지전환 선도마을 만들기, 리빙랩 등

에너지복지 사업
w 수요 조사

w 설비 설치 지원

정책 연구 및 개발

w 연구 및 조사 

w 통계 작성

w R&D 역량 강화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표 3-2] 2020년 지역에너지센터 주요 사업 및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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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컨설팅, 둘째, 조직의 전문성 및 정책‧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연

구‧조사‧개발, 셋째,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넷째,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이다. 이에 따라 조직활동의 분석요소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조직의 모든 사업과 활동이 반드시 네 가지 범주에 

배타적으로 포함될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각 요소에 대한 개념 

정의에 기반하여 각 에너지센터가 추진 중인 주요 활동을 분류할 수 

있다. 

요소 정의

교육‧홍보‧컨설팅

w 기후위기‧재생에너지‧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또는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기술적‧전문적 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 

연구‧조사‧개발
w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 및 

정책‧사업 기반 강화 활동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w 행정‧시민‧기업‧전문가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지역‧전국 단위 소통 및 협력 증진 활동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

w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전달 등 지역 에너지 

정책‧사업 집행 및 관리 목적의 전반적인 지원 

활동 

[표 3-3] 조직활동 분석요소

출처: 여형범‧차정우(2017), 산업통상자원부(2021), 한재각 외(2020), 박영선‧정
병순(2019); 고광용(2014); 박세훈(2015)을 참조하여 재구성 

제 3 절 분석틀 종합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분석틀을 조직환경과 조직활동의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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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과 지역에너지

센터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부문의 분석요소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립한 연구 분석틀의 전체 구조를 [그림 

3-1]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구조) 

세 군데의 지역에너지센터 역할 수행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

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조직환경과 조직활동

의 각 분석요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에너지센터가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시민 참여 촉진자, 기업 혁

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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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요소를 종합하여 [표 3-4]와 같이 최종적

인 분석틀을 정리하였다. 

부문 요소 세부 요소 또는 정의

조직

환경

법‧제도적 기반
w 지역 에너지 전환 비전 및 계획

w 지역에너지센터 관련 조례

조직형태
w 운영형태: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 등

w 조직 내부구조 및 인력구성

재정적 기반
w 주요 재원

w 예산 구성

사회정치적 

맥락

w 지자체장 리더십

w 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주민조직 활동

조직

활동

교육‧홍보‧
컨설팅

w 기후위기‧재생에너지‧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또는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기술적‧전문적 

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 

연구‧조사‧개발
w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 및 

정책‧사업 기반 강화 활동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w 행정‧시민‧기업‧전문가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지역‧전국 단위 소통 및 협력 

증진 활동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

w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전달 등 지역 에너지 

정책‧사업 집행 및 관리 목적의 전반적인 

지원 활동 

[표 3-4]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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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역에너지센터 역할 수행 분석결과

제 1 절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1) 조직환경

(1) 법‧제도적 기반

광명시 지역에너지계획은 2017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되었

다. 광명시 2030 에너지 비전은 ‘청정에너지 자립, 함께 빛나는 광

명’으로 첫째,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절약‧효율화를 통한 에너

지자립 달성, 둘째, 시민참여, 이익공유 및 에너지빈곤 해결을 통한 

상생 실현이 지역에너지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나타낸다. 

주요 목표는 최종에너지소비량 2030년 BAU 대비 17% 감축, 전력자

립도 40.5%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7% 달성으로, 해당 목표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BAU 대비 총 30% 저감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하였다.5)

광명시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하여 49명의 에너지시민기획단이 

세 차례의 에너지시민회의를 통해 5대 전략, 13개 부문, 59개의 과제

를 설정하였다. 5대 전략은 에너지생산도시, 에너지효율도시, 에너지

공유도시, 에너지참여도시, 에너지협치도시로 구성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에너지 비전의 핵심 목표 및 가치와도 부합한다. 과제는 특

5) 2015년 기준 광명시 전력자립도는 1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7%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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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선도사업, 중점사업, 우선사업, 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전

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6) 5대 전략의 

주요 내용과 핵심 과제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6) 선도사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최초 또는 선도적이거나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도입‧응용하여 혁신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우선사업은 기추진

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발전된 형태로 추진가능하거나 준비가 충

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가능하거나 빠르게 추진해야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이다.

중점사업은 에너지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주력사업으로 상당한 설비와 재

정이 필요하고 각 부문과 주체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마지막

으로 기반사업은 제도적‧산업적‧공간적 기반 재구축이 필요하여 준비기간이 길

게 소요되는 사업이다.

전략 주요 내용 핵심 과제 구분

에너지

생산

도시

유휴부지‧주택‧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공‧민
간기업‧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w 광명동굴/업사이클아트센터 

에너지(전력)자립 

w 솔라루트 조성

선도

w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w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 사업 

지원

우선

w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지열 

등 포함) 보급 사업 지원
중점 

에너지

효율

도시

상업 및 수송 부문과 

공공청사‧공동주택‧전통

시장‧산업단지 중심의 

에너지효율 적극적 관

리

w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확

대

우선

w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에너지

다소비업체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w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및 

확대

w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중점 

[표 4-1] 광명시 지역에너지계획 5대 전략 및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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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시(2017)를 참조하여 정리 

지역에너지계획 전략과 과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건물‧
수송 분야의 효율화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와 인접한 대표적인 수도권 도시로서 수송과 가정, 상업 부문의 에

너지 소비와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  

2015년 기준 광명시 최종에너지소비량의 부문별 소비량은 수송

(38%), 가정(28%), 산업(17%), 상업(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

사용량은 1,245,737MWh로 부문별로는 상업(40%), 가정(34%), 산업

(2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광명시 최종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과 상업 부문은 증가세를, 가정과 산업 부문은 

감소세를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소비가 안정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산

업체 등 에너지다소비시설이 거의 입지하지 않은 광명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2030년 최종에너지 수요(BAU)는 상업, 가정,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2015년 대비 각각 17.1%, 16.7%, 14.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원별 에너지 수요(BAU)는 전력 부문이 2015년 

에너지

공유

도시

에너지효율화‧재생에너

지 생산 사업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참여 

증진 및 이익 공유 

w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w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w 에너지효율화 녹색일자리 교

육

우선 

에너지

참여

도시

학교‧마을(상가, 주민) 

중심 에너지시민교육 

및 에너지 절약과 효

율화‧재생에너지 생산 

사업 추진  

w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w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지

원

우선

에너지

협치

도시

지역내외 거버넌스 구

축 및 제도적 기반 강

화 

w 광명시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 

강화(광명에너지시민포럼 구

성 및 운영)

우선 

w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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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55.5%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광명시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14년간 

692,75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에너지생산도시 

부문에 필요한 투자액이 610,945백만원으로 88.2%를 차지하는데, 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5년 3.7%에서 목표치인 2030년 28.7%까

지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반영하

는 것이다. 「제4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광명시의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521.9천TOE이며 이 중 태양

에너지가 477.4천TOE로 91.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15년 기준 광명시 최종에너지소비량인 448.8천TOE를 상회하는 것

으로, 유휴부지‧주택‧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뒷받침한다. 

“광명시 전체 면적 중에 70%는 녹지이고 나머지 30%에서 주거와 
생활이 이루어져요. 아파트 단지는 많고 공장 단지는 적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정책 또한 소비와 효율, 복지를 중심으로 하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부분이 (목표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보니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피면접자 A)

“아무래도 서울의 베드타운 성격의 도시이고 산업구조 자체는 영세
하다 보니 상업, 수송, 가정 부문 배출량이 높은 편이죠. 무엇보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데 그래도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고 … 풍력이나 
지열은 활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광명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
이기도 한데 광명시가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운영에 자발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피면접자 D)  

한편 광명시는 지역에너지계획 실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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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에너지계획 집행 실무를 총괄하는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

고 사업 실행‧관리 전문기관이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에너지센터 설

립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광명시는 지자체 최초로 기후‧에너지문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였다(장선, 2021).7) 특히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은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무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기반사업으로 포

함되었다.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로는 에너지자립마을 발굴 및 지원,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관내 태양광 발전 유휴부지 발굴, 에너지시민

펀드 및 투자중개소 운영, 광명에너지기금 운영 실무, 광명에너지백

서 발간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2015년 11월 제정되었

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하여 2017

년 11월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례의 제19조, 제20조는 광명시 기후에

너지센터가 설립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으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의 종류와 범위를 제시한다. 광명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기후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팀, 에너지관리팀, 그린뉴딜팀, 기후대응팀의 총 4

개 팀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센터는 에너지정책팀 소속이다.

제6장 광명시 에너지센터 설립운용〈신설 2017. 11. 10〉

제19조(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

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에너지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10〕

제20조(에너지센터의 기능) ① 에너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②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ㆍ관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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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조직형태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형태로 출범

한 지역에너지센터이다. 현재 2021년 10월 기준 광명시 기후에너지

센터에는 센터장 1인, 주무관 2인의 임기제 공무원 3인과 기간제 직

원 1인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오랜 기간 활

동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주무관 2인의 경우 각각 서울시 

자치구 구청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출신 인

업 포럼) 

③ 지역에너지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

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1. 10〕



- 43 -

력과 광명시 내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 인력으로 교육 및 홍보, 에너

지컨설턴트 사업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 때 후자의 경우 기후‧에너

지 분야보다는 교육, 인권 등 지역 내 시민사회가 다루어 온 다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 3항에 따라 에너지센

터는 지역에너지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실행위원회는 기존 민관 거버넌스 기구나 시민단

체뿐만 아니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동아리, 넷제로 에너

지 카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거버넌스 기구이다. 실행위원

회 활동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일

반시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 사업성과 등

에 대한 논의가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강영실, 2020). 

“조직구조 상으로는 광명시 에너지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결정된 큰 
정책적 방향성이 센터의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광명시 
특징에 맞는 생활 속 실행계획으로 만들어져요. 위원의 구성이 다양
하기 때문에 각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나 맥락에 적합한 실행계
획을 세우는 역할을 … 다른 지역과 거의 유사한 과제들도 있지만 
좀 더 광명화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피면접자 A)

(3) 재정적 기반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의 예산은 시비 100%,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된다. 2020년 예산은 64,490천원, 2021년 예산은 230,417천원으로 

257.3%가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일반 건물 및 공공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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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컨설턴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총예산의 64.9%가 할당되었다.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

하면 [표 4-2]와 같다. 

  

사업 2020년* 2021년

넷제로에너지카페 사업 20,000 58,000

광명 에너지컨설턴트 사업 - 149,591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성 5,000 5,000

실행위원회 운영/홍보 3,200 3,200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지원 3,000 3,000

광명학교 교육(안) 마련 - 1,626

기후에너지강사 양성 교육 사업 - 10,000

총계(천원) 64,490 230,417

[표 4-2]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예산 구성

 주: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각 항목의 금액과 총계가 일치
하지 않음 

아울러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

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억 7천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각각 

확보하였다. 이는 비어있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공

유플랫폼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발전소로 운영하는 시민주도형 그린

뉴딜사업에 투입한다(김정길, 2021). 또한 산업부 주관 지자체 지역에

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1억 50만원으로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건물에너지효율성 개

선사업, 넷제로 에너지 카페 운영 다양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송기

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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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정치적 맥락

광명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 기후‧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기후위

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

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탄소중립 국제 웨비나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

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정책 제

안을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선도 지자체로서 주목받고 있다(양승용, 

2020; 전춘식, 2021). 이 같은 광명시의 기후‧에너지 정책 추진에는 

광명시장의 리더십이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

장은 2018년 7월 취임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예산, 인력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뉴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왔으며, 이를 발전시켜 「광명시 2030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촉진하는 

광명형 뉴딜사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에너지 전

환에 있어 시민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

론회와 포럼 등에 참여하여 기후‧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퍼스트신문, 2021; 김민정, 202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0; 정연주, 2019; 강근주, 2020). 실제

로 시정의 키워드를 ‘자치분권’, ‘기후‧에너지’, ‘도시재생’ 

등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이 같은 시정철학과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년 제26회 경기환경대상에서 대상을,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

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조연수, 2021; 경인자치신문, 2021; 박재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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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명시 내 YWCA, YMCA 등 일부 시민단체가 환경 및 기

후‧에너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나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을 계기로 지역 간 불균등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도시의 

에너지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햇빛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및 기후위기 관련 

워크샵 및 강연 등을 추진해왔다. 다만 조직이 환경 및 기후‧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기보다는 민주시민, 인권, 교육 등 타 

의제에서 출발하여 에너지 전환 의제와 결합해 논의를 발전시켜 나

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보

다는 연합 조직이나 민관협치 조직을 통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

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계기로 도시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다른 
지역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조직적으로 연
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광명시 내 에너지 
협동조합 만드는 것도 저희가 시작했고 성대골 마을 견학이나 재
생에너지 관련 워크샵 등 … 민주시민, 인권 교육할 때도 기후위기
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아서 활동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
해요. 에너지 관련된 행사나 포럼에서도 YMCA, YWCA, 여성의 
전화, 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광명시 시민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센
터에 의견을 내고 있어요.” (피면접자 G) 

“서울에는 독자적인 환경단체가 많지만 중소도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민간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에
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존에 다른 의제를 중심으로 다
루던 광명시 내 단체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 경실련, YMCA, 지
속가능협의회 등 지역 내 단체들이 있는데 민관협치 단체와 결합
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피면접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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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활동

(1) 교육‧홍보‧컨설팅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가 가장 비중있게 추진해온 사업 중 하나

는 ‘넷제로 에너지 카페’ 사업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

다. 기운영되는 일반 카페 중 환경 및 기후‧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

는 경우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선정절차를 거친 후 광명시와 업무협

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0년 6개소가 문을 열었으며 이듬해 업무협

약을 통해 총 1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2021년 10월 기준 총 17개

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참여 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나가

는 데 집중하고 있다. 넷제로 에너지 카페에서는 기후위기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재생에너지 체험, 10-10-10 소등 운동, 기후‧에너지 관

련 문화공연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김원규, 2021; 뉴스팜, 2020; 

연합뉴스, 2021). 관련하여 기후에너지센터의 예산은 주로 외부 강사 

초빙에 투입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보다는) 환경문제에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카
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접점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
했고 이전부터 슬로우푸드나 핸드메이드 제품을 가지고 마켓도 하
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태양
광도 설치했고 … 제가 가진 공간을 통해서 시민과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의식전환 하는 활동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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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게 되었어요.” (피면접자 J)

또한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에서는 ‘광명 Bee 기후에너지학

교’ 사업을 통해서 기후‧에너지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파견

하여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기

후강사들은 초빙된 전문가들로부터 10주간 역량강화 교육을 받게 되

며, 이 때 기후에너지센터는 교재와 교안을 재구성하고 조별 연구모

임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 과정은 넷제로 에너지 카페에서 진행하

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10주 프로그램이 완료되

면 이들은 초, 중, 고등학교와 일반시민, 기관 등 기후‧에너지 교육을 

요청하는 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8) 현재까지 

2020년 10~11월, 2021년 3~4월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양성과

정을 통해 배출한 전문강사는 총 26명이다. 또한 광명시와 광명교육

지원청은 학교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수업을 열기 위하여 해오름혁신

교육을 마련하였는데, 기후강사들은 이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초, 

중, 고 30여곳에서 총 1,000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강근

주, 2021; 김추향, 2021). 2021년 10월 기준 누적 660시간, 330차시 이

상, 8,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예산 항목에서 확인하였듯 2021년에는 에너지

컨설턴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노후

한 주택 및 상업용 건물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데이

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서영, 2021). 다만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직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내 시민을 기후에

8) 일반시민의 경우 10인 이상이 희망 시 강사를 파견하며 넷제로 에너지 카페,

아파트 단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 대상 교육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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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과 소속 ‘탄소중립 매니저’ 직책의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컨설턴트로 파견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건의 컨설팅 서비스 신

청이 접수되었다. 

아울러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의 경우 센터나 센터에서 추진하

는 사업에 대하여 비교적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었다. 조직 내에서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어 광명시 홍보채널의 

활용과 홍보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연구‧조사‧개발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의 경우 조직 내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지역에 

적합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데이

터베이스와 이에 대한 조사 활동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

로 동‧마을별 에너지자원 조사 사업은 추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애란, 2020). 다만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행정의 낮은 전문성과 

관심도를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차원에서 시민의 생활과 접점을 가지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적

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을 센터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있었

다.  

“광명시 에너지센터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점은 에너지 전환뿐
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목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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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도 부족하고 경직된 관료사회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
식이나 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센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연계해서 정책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동력을 준다고 봐요.” (피면
접자 D)

(3)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는 대체로 현재까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과의 1:1 파트너십을 구축

해왔다. 2021년 2월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기후행동과 연계함으로써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인식과 참여문화를 확산하기로 하였다(장선, 2021). 

이어 6월에는 메이커스페이스센터와 ‘기후위기 극복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활용한 에너지 창작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일반시민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집

열판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김원규, 2021). 또한 철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 실천형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기환, 2021). 이 

같은 파트너십의 목적은 대부분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증진하는 데 있는 것으로, 광명시 시민참

여단 조직인 ‘1.5℃ 기후의병대’의 네트워크 확장과도 연계된다.9)

9) 광명시는 2021년 9월 4일 지역 단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참여단

인 ‘1.5℃ 기후의병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마을 단위 기후위기 의식 함양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김정자, 2021).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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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중 하나

는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지원이다. 2020년 8월에는 광명도서관 

시민햇빛발전소, 동해 10월에는 하안도서관 시민햇빛발전소가 준공

되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하였

다. 또한 현재는 경기도 주관 ‘2021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분야)’에 선정되어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에 

3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장선, 2020; 정서영, 2021). 센터의 지원 

활동은 사업부지 발굴, 참여 주민 모집, 사업자 선정 등 협동조합의 

발전소 건설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광명 에너지컨설턴트 사업 역시 현재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앞

서 언급하였듯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에너지과 소속 ‘탄소중립 매니저’ 직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컨설턴트로 파견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후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 매

니저 5인을 채용하였으며 2주 동안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서영, 2021). 또한 아파트, 상가, 가게 등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

거나 직접 컨설턴트 파견지를 발굴하며,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로 참여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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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당진시에너지센터

1) 조직환경

(1) 법‧제도적 기반

당진시는 2018년 3월 에너지 생산도시로는 최초로 지역에너지계

획을 수립하였다(이기출, 2018). ‘(시민이 중심인) 에너지 전환‧환경

도시 당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 

분산형 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화, 에너지 신산

업 육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 복지 실현, 시민참여 거버

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각 전략에 대하여 총 28개의 과제를 설정하였

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43,023TOE 및 온실

가스 감축량 163,769tCO2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이종

식, 2018). 당진시 지역에너지계획의 7대 전략 및 28개 중점 추진과

제를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전략 중점 추진과제

에너지 정책 추진

w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 방지

w 노후발전설비 친환경 설비 교체

w 석탄화력발전 내용년수(30년) 도달 설비 

영구폐쇄

[표 4-3] 당진시 지역에너지계획 7대 계획 및 28개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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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해당 계획이 지역 에너지 이슈를 

해결하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이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에너지 전환 비전과 전략을 

시민이 직접 수립하고자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하여 시민참여단 

40여명을 구성하였다. 이어 3회의 워크숍, 8회의 실무회의, 2회의 전

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에너지 전환 비전을 수립하였다. 당진

시는 2018년 9월 에너지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민이 이

분산형 에너지 공급 확대

w 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w 공공자산 태양광 설치

w 호수 수상 태양광‧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w 미니태양광 발전

w 햇빛발전소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화

w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조성

w 에너지 절약 매장 만들기

w 에너지 절약 컨설팅

w LED 교체사업

w 고효율 설비 교체사업

w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w 에너지 절약 지킴이 및 기후학교 운영

w 건물에너지등급제 실시

w 자전거타기 활성화

w 저탄소차량 보급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w 에너지저장시스템(ESS)

w 전기차 및 충전사업

w 발전소 온배수 열 활용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w 석탄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친환경에너지타

운 조성 

w 난지도 에너지자립섬

에너지 복지 실현 

w 에너지 바우처 

w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w 도시가스 공급확대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w 에너지시민기획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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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는 에너지전환특별시 당진’의 비전을 공식 선언하였다(최효진, 

2018). 당진시 에너지 전환 비전의 5대 전략과 주요 목표, 15개 이행

과제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지역에너

지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요관리 및 복지 부문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가운데 시민참여 및 

에너지 분권 관련 전략과 과제가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문 전략 목표(*) 이행과제

공급

탈석탄으로 에

너지 생산을 

바꾸자

w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용량 0MW

w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0MW

§ 탈석탄 제도 ‧ 프로

그램 마련

§ 석탄화력 조기 폐쇄

§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획입지

소비

기업 참여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w 지역 내 총생산당   

최종 에너지소비 

0.53TOE/백만원

§ 산업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 지역 산업구조 재편

시민

에너지시민과 

에너지문화를 

만들자

w 에너지전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수 연

간 10개 

w 에너지자립마을수 누

적 50개 

§ 에너지전문가 양성과 

거버넌스 확대 

§ 에너지복지 증진

§ 에너지 리빙랩 추진

산업

시민참여형 에

너지경제를 키

우자

w 주민참여형 재생에너

지 발전사업 참여자 

수 누적 35,000명

w 주민참여 에너지 협

동조합 수 누적 100

개

§ 에너지기업 설립‧운
영 지원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

지 금융 지원

§ 에너지사업 지원 플

랫폼 구축

[표 4-4] 당진시 에너지 전환 비전 5대 전략, 주요 목표와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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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목표치는 2050년 기준임
출처: 당진시 지역경제과(2018)를 참조하여 정리 

당진시는 당진화력 1~10호기가 입지한 세계 최대 화석연료발전 

집적지이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 도시로서 광명시, 전주시와는 구분되는 에너지 이슈를 안고 있

다.10) 2015년 기준 당진시의 석탄 소비량은 7,563천TOE로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인 59.3%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국과 충청남도의 

경우 에너지원 중 전력 및 석유 소비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11) 당진시는 충남에서 약 30% 이상의 발전량

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전력자립도가 2008년 약 790%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0% 내외를 나타낸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은 0.3%에 불과하다(원세연, 2021; 당진시, 2018; 정한교, 2020). 이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주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 등 환

경적‧사회적 편익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시에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 공급체계에 의존하던 지역경제의 활로

를 찾아줄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종규, 2020). 

당진시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당진시청 내 조직의 확대‧개편을 

10) 2017년 기준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7,200만여톤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3%를 차지하였다(지나영, 2020).
11) 2015년 기준 전국과 충청남도에서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원별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7%, 18.7%이다(당진시, 2018).

분권

에너지자치와 

에너지분권을 

이루자

w 에너지 관련 권한 목

표 대비 지방정부 이

양 비율 100%

w 에너지전환 시책 예

산 20,000백만원

§ 에너지 정책기반 조

성

§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특별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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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분야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술개발 및 보급의 목적에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당진시에너지센터가 개소하고, 

2020년 7월에는 충청권 최초로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었다(최종암, 

2020). 당진시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는 에너지센터가 ‘시민이 이끄

는 에너지전환 특별시’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개되

어 있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보다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에너지 비전이 에

너지센터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당진시는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 후 

기존 「당진시 에너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2019년 1월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당진시에너지센터가 설립되

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지역에너지센터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와는 달리 제22조 제3항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항

을 포함하였다. 당진시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장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

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

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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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조직형태

당진시에서는 2019년 6월 충남시민재단에 위탁하여 지역에너지

센터를 설립 후 운영 중이다. 당진시에너지센터에는 현재 센터장 포

함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장을 제외한 3명의 직원은 각

각 교육연구팀장, 사업지원팀장, 회계‧사무보조를 담당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사무국장 경력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이 많거나,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기후위기 및 에너

지 전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조건을 충족 시에 직원으로 채용이 이

루어지고 있다.12) 

12) 한 예로 당진시에너지센터 사업지원팀장 채용공고 상 지원자격은 ‘에너지

관련 학과(에너지, 환경, 전기, 전자 등) 전공자로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에너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

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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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에너지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 기반

을 강화하고 센터의 에너지 전환 정책 달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통해 정기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수
탁 기관인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및 충남시민재단 관계자, 분야 전문

가,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 대표, 센터장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

회는 위‧수탁 협약 및 지침에 따라 2개월에 한번 열리며 센터의 예산

과 결산심의, 사업계획, 성과보고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예산변경이

나 신규사업 채택, 공모사업 사전 심의,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

회 등 센터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역에너지센

터는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거나 필요한 자원 확보를 용이하게 만들

기 위하여 반대로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행정에서도 참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되면 행정에서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
회 힘을 빌려서 필요할 때는 행정에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 운
영위원회에 저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활용해서 인
적, 물적 자원도 좀 더 쉽게 확보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
당성을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피면접자 B)

(3) 재정적 기반

당진시에너지센터의 예산은 시비 100%,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

된다.13) 당진시 재정운용상황공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지 관련 활동경력 3년 이상, 관련 기업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로 에너지 관

련 교육이수자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문서작성 및 PPT 가능자’

로 제시되어 있다(당진시에너지센터, 2019).
13) 당진시는 2019년 7월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

였으나 현재 재원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기금에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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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은 300,000천원, 2021년 예산은 330,000천원으로 10%가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표 4-5]와 

같다. 

  

구분 금액(천원)

인건비 149,818

사업비 110,360

운영비 39,822

총계(천원) 300,000

[표 4-5] 2020년 당진시에너지센터 예산 구성

이 외에도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 예로 2021년 7월 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공모사업 2건

에 선정되어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지원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약 2억 3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8월부터 

주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도마을 조성 지원사업과 친환경 스마트 정

류장 설치사업 착수에 들어갔다(황기승, 2021). 

(4) 사회정치적 맥락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이 수년간 탈석탄 운동을 전개하여 국내 최

초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여

기봉, 2018). 이 과정에서 탈석탄 및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이 제고되고 참여 기반이 강화되었다. 당진에코파워 1‧2

지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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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건설계획 저지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는 폭넓은 

연대에 있는데, 당시 송전선로‧석탄화력 대책위는 진보와 보수를 아

우르는 지역 내 12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었다(유종준, 2018). 그 

중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 탈석탄 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반대운동이 시작된 2000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기후‧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다

양한 층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

다(황보은영 외, 2021; 이장호, 2021). 이를 통해 탈석탄 이슈를 중심

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공감

대가 확산되었고, 에너지 정책 수립과 수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는 당

진시가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원세

연, 2021). 

“당진은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이 많은 기업이 여러개가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인 
도시죠 … 미세먼지 문제와 석탄 사용의 심각성,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잠재적 리스크가 1위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구심체, 플랫폼, 촉진자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었고,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를 지자체에 
건의했어요.” (피면접자 B)

한편 당진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0년 말에는 2조 4199억원 규모의 그린뉴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송명규, 2020; 김화영, 2020). 이처럼 ‘2050년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당진시의 적극적인 행보에 있어서 김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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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4년 당선 후 김홍장 시

장은 송전선로‧석탄화력 대책위와 함께 광화문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지역 내 탈석탄 운동 네트워크가 확장하고 지역 에너지 전환 의

제가 공론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황보은영 외, 2021). 또한 민선 

7기 정책기조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하고 시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조하며 지역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등 의제에 있어 시민

기획단을 중심으로 상향식 정책 수립을 이끌어낸 점이 우수사례로서 

주목받았다. 이에 2020년 기초지자체 에너지 전환 분야 평가 3관왕, 

2021년 제8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장

의 리더십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최근석, 2020; 최형순, 2021).

2) 조직활동

(1) 교육‧홍보‧컨설팅

당진시에너지센터는 학교,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에너지 전환 학교 교육’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경각심

을 제고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에너지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1시간 

또는 2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1년에 약 200회의 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 당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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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당진시 전체 창의체험학교의 25% 정도가 

해당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참여

학생수는 8,400여명 이다. 에너지 전환 교육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타 기초자치단체 및 학교, 방과후 교육센터 등

에서 교육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교

육을 받기도 한다(김남걸, 2021). 

일반시민들의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에너

지 전환 시민교육’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리 단위 마을,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와 확산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호지면, 신평면, 석문면 등 마을 주민들을 대상

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에너지전환 선도마을 만들기 등 추진 사업

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주민워크숍을 통해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15회 이상의 마을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당진시는 공무원의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교육이 의무화되

어 있으며,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강좌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센터 인력으로 모두 다 소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광명시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을 에너지 전환 

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시민강사는 센터에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교

육하였고 8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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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교육청에 찾아가서 한번만 수업하게 해달라고 했죠. 지
금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확산되었
어요 … 시민강사분들은 강사양성 교육 이후에도 센터에서 온오프
라인 심화교육이나 교육대상(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에 적합한 
교수스킬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피면접자 B)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상담 및 컨설팅’은 별도의 예산이 배

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사업효과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

고 평가된다. 농촌 태양광, 염해농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용

이하게 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 관련 민원과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연간 200건 이상의 컨설팅이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당진시에너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화 및 절약 캠페인,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서약 캠페인 등을 진행하

고 에너지 전환 교육 책자를 제작하거나 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홍보와 관련된 활동은 사업 간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에 있고 담

당할 인력도 부족하여, 활동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사실 SNS 홍보나 보도자료 제작 같은 쪽은 센터 활동 중에 제일 
약한 편이죠. 저희도 여력이 되면 더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항상 
아쉬운 부분 중 하나에요.” (피면접자 B)

“기후위기가 여전히 시민들에게 생소한 이슈지만 그래도 최근 
1~2년 사이에 들어봤다고 하시는 일반시민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
에요. 센터 활동도 있겠지만 탄소중립 선언하고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하면서 언론노출이 많아진 게 실질적 효과는 훨씬 크다고 생
각해요. 정부에서 하는 홍보활동 효과랑은 비교가 사실 어렵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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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추상적 개념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접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교
육은 센터에서 해야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요” (피면접자 H)

(2) 연구‧조사‧개발

당진시에너지센터는 읍면동 마을별 에너지 관련 인적, 물적, 자

연자원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너

지 전환 기초자원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을 파견하여 당진시 

내 마을 이‧통장과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주 및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당진시 내 270여개 마을 중 약 220개 마을은 전

수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태양광 설치 현황, 재생에너지 잠재

력, 주민인식 등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 효

율 진단, 아파트 효율 진단 조사,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이 때 센터의 인력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요소를 확장하기 위하여 시민 조사원을 양성 후 파견하였다. 

또한 행정 담당자들의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

기 때문에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센터에서 행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경우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의제인 만큼 

다양한 부서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

였다. 아울러 정책 개발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대

토론회, 시민기획단 분야별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각계의 의

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였다(김화영, 2020; 

곽남희, 2020). 당진시에너지센터 센터장의 경우 당진에너지전환정책

포럼에 참여하며 매월 1회 토론회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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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진시에너지센터는 직원들의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

속적으로 내부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수소산업 등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친환경에너지

타운, 자원재활용 WR(Waste Reactor)-System 발전소 등 에너지 전환

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지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무래도 계속 변화하고 전문지식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
다 보니 우리(센터)도 계속해서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예
로 태양광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태양광 관
련 이론이나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O&M 관련 교육자료를 학습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했어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것으로는, 갈등조정이나 심리상담 관련 공부를 해
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 예방과 
해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피면접자 B)

(3)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당진시에너지센터는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구

축하거나 이들의 네트워킹 니즈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진시에는 전국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기업 중 동서발

전(3위), 현대제철(7위), 현대그린파워(10위) 세 곳이 입지하고 있다

(환경부, 2019). 지역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

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

업 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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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발전, 현대제철 등 지역 내 배출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
업들과 에너지 전환 연구활동이나 토론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나 효율 개선도 돕고 있어
요. 특히 철강기업들이 많은데, 올해는 효율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당진은 대규모 화력발전소, 중공업, 농업, 
수산업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축소판 도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피면접자 B)

또한 위‧수탁기관인 충남시민재단,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

정책팀 등과는 정기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팀‧경제에너지과‧지속가능발

전담당관 등 다양한 부서와의 사업전략 및 계획 자문회의, 신재생에

너지 연계사업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관기관 및 지자체

와의 협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 내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단위에서 현안을 공

유하고 공동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나 전국단위의 네트

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충남에너지센터, 충남에너

지전환포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부 

등과 정보 공유 및 업무협의를 진행해왔다.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총 78회 전국단위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였다. 

(4)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

당진시에너지센터에서는 ‘주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도마을 만

들기’ 사업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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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과는 다르게 주민 대상 설명회와 교육, 견

학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실험모델을 

구축하고 이것이 타 마을로 확산되는 사업 모델로의 발전을 모색하

였다. 또한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발전사업

을 통해 마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공동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하여 먼저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사업

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신평면 신송 1리, 

우강면 소반리 등을 선정하였다. 이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설치 등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기후‧에너

지 이슈에 대한 교육을 5차례 시행하였다. 또한 에너지자립마을 선

진지를 함께 방문하여 주민인식 개선에 집중적인 자원을 투입하였다

(최영무, 2020).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

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당진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인 ‘2020 재생

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

보하였다. 또한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와 협력하여 농어촌상생기금

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3kW급 자가용 태양광, 마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오영태, 2020). ‘찾아가는 에너지 전환 학교 

교육’ 사업의 경우, 2021년에는 당진화력본부로부터 2,700만원 상당

의 교구재 지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당진시는 2020년을 에너지복지사업 원년으로 정하고 에

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는데, 당진시에너지

센터에서는 선정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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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에너지센터는 2019년 읍‧면‧동별 에

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복지 사

업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어 2020년에는 선정된 취약계층 가구에 

630W급 나눔 태양광 설치,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단

열 및 창호 등 복지사업 수요가 존재하지만 예산 문제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지원사업 또는 집수리 자원봉

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김춘수, 2020). 

제 3 절 전주에너지센터

1) 조직환경

(1) 법‧제도적 기반

전주시는 2016년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

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디자인 3040」

을 발표하였다.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은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에너지기후정

책연구소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가 공동주관하

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워크숍을 거쳐 수립되었다.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의 비

전하에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자립률 40%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903,765tCO2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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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전략, 10대 

정책방향, 30대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 5대 전략은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으로 구성된다. 

이 때 교육과 문화는 타 지자체와는 다소 차별화되는 전략 부문으로 

에너지 비전에서 제시된 ‘문화도시’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태

양광 기와 시범사업, 전주에너지독립영화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포

함한다. 30대 주요 사업은 광명시와 마찬가지로 특성에 따라 우선사

업, 중점사업, 선도사업, 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14)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의 5대 전략과 정책방

향, 주요 사업을 요약하면 [표 4-6]과 같다.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은 30개 사업 중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시민교육과 홍보, 재생에너

지 생산 및 보급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

회, 2017). 

14) 각 사업에 대한 정의는 광명시와 유사하다. 다만, 중점사업은 특히 가정과

상업, 산업 부문의 자발적‧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업, 선도사업은

에너지 시민, 교육과 문화, 상생의 의미가 뚜렷한 사업으로 정의하여 노후건물

효율화 사업, 에너지 교육 및 문화 사업 등을 강조하는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

의 특징을 나타낸다.

전략 정책방향 주요 사업 구분

절약과 

효율

에너지 절약 도시 w 스마트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우선

에너지 스마트 도시
w 건물에너지효율화 및 효율등급 

인증
중점

분산과 

생산

에너지 생산 도시

w 가가호호 햇빛발전 중점

w 유휴부지 선샤인파크 

w 그린 팩토리와 폐자원 미활용 

에너지화

기반

에너지 공동체
w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기반

w 전주시민에너지협동조합 우선

[표 4-6]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 5대 전략,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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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주시(2016)를 참조하여 정리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은 관광업과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중심의, 노후건물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한다. 2015년 기준 전주시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은 87.9백만

Mcal로 대규모 산업단지와 시설이 입지한 군산(383.1백만Mcal)에 비

하여 훨씬 낮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전주의 주거용 에너지소비량은 2,189백만Mcal로 전북 전체 주거용 

에너지소비량의 45.3%를 차지한다. 아울러 전주시 내 20년 이상 노

후주택 비율이 42.6%이며, 특히 단독주택의 74%가 노후주택이라는 

점에서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최우선

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전주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 사업 보조금 지

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선도하고 있

참여와 

나눔

에너지 시민 도시 w 전주 활짝 에너지센터 설립‧운영 중점

에너지 행복 

나눔 도시

w 전주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조성 기반

w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우선

교육과 

문화

에너지 교육 도시

w 에너지독립학교와 에너지 교육

과 체험
우선

w 카본 프리 대학과 그린 캠퍼스 기반

에너지 문화 도시

w 에너지 체험 생태동물원

w 태양광 기와 시범사업

w 전주에너지독립영화제

선도

상생과 

통합

에너지 경제 도시

w 재생에너지 서비스 및 산업생태

계 조성
기반

w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단 우선

w 에너지 슈퍼마켓 선도

에너지 상생 도시

w 전기 자전거‧소형 전기차 보급과 

나눔카

w 완전 좋은 에너지(전주-완주 재

생에너지협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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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이 지역산업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며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들의 

에너지 저감과 효율화에도 집중해야 한다(전주시, 2016; 전라북도, 

2019).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지

자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핵심 실행기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인 지역

에너지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때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시민 양성,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설립‧운영 지원, 

에너지 협력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조사 및 컨설팅, 에너지 복지 서

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2016년 말 환경

과 내 에너지계가 에너지전환과로 확대되고 에너지센터 설치가 에너

지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추진되었다.15) 

다음으로 전주시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하여 2013년 5월 제정한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2019

년 1월 개정하였다. 조례에는 당진시와 마찬가지로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위탁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진시와 동일하게 

제11조의3 제1항을 통해 민간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

11조의2 제2항에 제시된 센터 수행 업무 중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

민협력사업 지원’,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은 전주시 조례에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는 국내 최초

로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전주시의 맥락을 고려할 

때,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민간 

15) 2019년 6월 전주시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맑은공기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전환과를 맑은공기에너지과로 그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였다(배종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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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자 하였음을 시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

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6.14.> 

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

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었다고 인정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다.<본조신설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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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형태

전주에너지센터는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전주에너지센터가 민간위탁 방식으

로 운영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내에서 참여

단체의 공동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산자부의 인가를 획

득하였다. 이후 1년 정도 활동을 지속한 뒤 민간위탁 공고가 게재된 

후 신청을 진행하였다. 

전주에너지센터에는 현재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장, 팀장 1인, 팀원 2인으로 구성된다. 센터장과 팀장은 전

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였으며 팀원 2인은 추가로 채용하

였다. 연구 및 정책 개발, 에너지 보급 및 지원, 교육‧홍보 및 운영지

원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한재각 외, 2020). 

전주시의 경우, 에너지 거버넌스‧정책 협의 기구인 전주에너지전

환시민포럼에서 지역에너지센터 수행 사업과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공식 출범한 에너지전환시민

포럼은 지역에너지계획 실천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행정

과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

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에는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전

문가, 시의원, 행정 전담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전주시 에너지전환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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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적 기반

전주에너지센터 예산은 시비 100%,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된

다.16) 2020년 예산은 470,000천원, 2021년 예산은 370,000천원으로 

100,000천원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2021년 산업부의 지자체 지

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방비 

100,000천원 매칭을 위해 사업비가 100,000천원 감소한 것이며, 이는 

2022년 예산에 책정될 예정이다.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표 4-7]

과 같다. 

  

구분 금액(천원)

인건비 127,000

사업비 304,000

운영비 39,000

총계(천원) 470,000

[표 4-7] 2020년 전주에너지센터 예산 구성

광명시, 당진시와 공통적으로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적

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주시와 함께 주택에너지효

율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에너

지센터는 이 중 4천만원 예산을 에너지 진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

로 나타났다. 

16) 전주시는 2017년 7월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

정하였으나 현재 재원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기금에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

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 75 -

(4) 사회정치적 맥락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 기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도시인만큼 시민사회가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실행, 나아가 지역

에너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기존에는 생

태도시 등 비에너지 부문이 환경 분야의 주된 의제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주시 시민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에너지자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주로 전주천 생태환경 개선 문제 등을 중심으로 환경단
체, 시민사회, 전문가의 참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시
민사회 조직이 거의 없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 
지역도 에너지자립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됐어요. 현실적
으로 가능한 형태는 시민햇빛발전소라는 합의가 형성되었고 선례
들을 보고 학습하는 포럼들을 진행했어요.” (피면접자 C)

현재 전주에너지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에너

지전환시민포럼은 2015년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하여 지역 내 활

동가와 시민단체들이 전주시민햇빛발전소 포럼을 시작한 것에서 출

발하였다. 이후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후 2017년에 전주에너지

전환시민포럼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를 전후로 민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과도 유연한 관계를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행정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8년 포럼 내

에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를 통해 예산, 운영주체, 운영방식 등 주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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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역에너지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 

전주시는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더

불어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활발한 운영이 특징적이다. 전주시는 민

선6기부터 시정의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중심시책을 입안할 때 실효

성있는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인 ‘다

울마당’을 추진해왔다. 전주시의 모든 현안 사업은 다울마당의 대

상이 되며, 언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되 일반시

민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환경 및 기후‧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생태동물원 다울마당, 전주 도시 바람길숲 조성 다울마

당, 기후변화대응(열섬대책) 다울마당 등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광명시, 당진시와 마찬가지로 전주시장의 리더십은 시민사

회의 환경 및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

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4년 

취임 이후 사람, 생태, 문화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였

다. 

“당진시처럼 크고 지속적인 갈등은 없지만 전주천이나 쓰레기 문
제, 도시공원 조성 등 여러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다루면서 생태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쌓아왔어요. 전주지속협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서 생태환경 관련 제안을 많이 했는데 … 생태는 광범위한 개
념이기 때문에 문화, 전통 등 전주시가 가진 자원과 어우러져 시
장님이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하였어요. 한옥마을도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뒤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
의 비전이 공무원들 내에도 어느 정도 확산되었죠.” (피면접자 I)

이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주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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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목표로 발전하였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전기‧수소차 

중심 생태교통 전환,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스마트 그린

도시(팔복숲 Net-Zero 타운) 사업 등이 추진되는 기반이 되었다. 아

울러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주생태하천

협의회,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등 민

관 협력 거버넌스가 강조되어 왔다(강정원, 2021; 김낙현, 2021). 

2) 조직활동

(1) 교육‧홍보‧컨설팅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교육 사업으로는 ‘건물에너

지효율화 시민교육’이 있다.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은 전주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을 전면 보수하거나 재건축할 시 이에 따른 손실과 환경비용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축물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교육을 통해 

건축 분야에 관심있는 시민이나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건물 분야 에

너지효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

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공법 등을 전달하고 있다. 2020년 기

준 일반시민 대상 1회, 시공업체 대상 1회, 총 22시간의 교육이 진행

되었고 50명이 참여하였다.

지난 7~8월에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탄소중립 시대의 주

요 의제를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시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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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였다.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자원순

환, 그린뉴딜, 교통 등 총 8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16시간

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였고,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

를 통해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2024년까지 

시민 22만명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민인식 전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추진 중에 있다(엄범희, 

2021; 전광훈, 2021).

또한 전주에너지센터는 시민에게 맞춤형 태양광 발전시설 컨설

팅을 제공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지원사업형, 발전사업형의 세 가지 

유형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시민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전주에너지센터, 2021). 광

명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센터 인력이 컨설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

지는 않으며 전주시 내 태양광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모집하여 3명을 최종선발 후 시민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협동조합형 5건, 지원사업형 27건, 발전사업 28건을 진

행하였다. 

그러나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물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나 홍보 관련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진행

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가장 부러운 점 중 하나는 홍보가 아
닐까 해요. 지자체의 홍보채널을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더 공신력있다고 여겨지니까요. 여러 가지 홍
보채널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보도자료를 작성
해도 지자체 담당자도 바쁘다보니 원활하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면이 있어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모든 건물을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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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것이 맞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기관이 
전주에는 거의 전무해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
다.” (피면접자 C)

(2) 연구‧조사‧개발

전주에너지센터는 ‘우리동네 햇빛탐사대’ 사업을 통해 추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학교 부지 목

록을 구축하였다. 당진시와 유사하게 총 35명의 일반시민을 조사원

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교육한 뒤 파견하였고, 활동기간 3개월간 총 

150개의 발전사업 가능 부지를 발굴하였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효과

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또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1년 외부 

용역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BEAT’를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독주택 및 상가 등 비

주거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 8명을 활동가로 선발

하여 건물 에너지에 대한 기본 교육과 현장실습을 진행하였으며, 건

물에너지효율 진단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에 대한 인식 수준

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에너지 관련 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다. 이는 향후 해당 기업들과 에너지센터 혹은 기업 

간 협력 및 사업연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북 지역 관내 기

업의 목록과 현황 자료를 취합한 후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공

단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 및 현장실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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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에너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정책 개발의 경우 전주에너지센터가 기존에 참여해오던 민관 거

버넌스 기구를 통하여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전

환시민포럼에는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생태환경 의

제 중심의 시민단체 및 민관협력기구, 행정,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

여하고 있으며, 포럼에서 전주시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대부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연구모임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이차지원사업, 그린리모델

링 가이드 작성 등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 제안하였다.  

한편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의 

경우 추가로 채용된 인력으로 기후‧에너지 분야나 추진 사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나, 내부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월 1회 정도 강사

를 초빙하여 업무상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을 수강하고 전

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2017년에 출범한 에너지전환시민포럼이 전주에너지센터의 가장 

지속적이고 규모있는 협력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녹색건

축특화형 도시재생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연구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망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는 전주시주거복지센터, 기후변화대응에

너지전환협동조합,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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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올해 7월에는 혁

신센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내 기관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주시 사회연대‧혁신 라운드테이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박

현석, 2021). 

(4)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

전주에너지센터는 ‘2021 전주시 헬로 썬샤인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협동조합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오프

라인 태양광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분야 태양광 확대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현황과 관련 제도, 시민참여 

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민이 태양광 생산 시설을 위

한 유휴부지를 직접 탐색하는 햇빛탐사대 활동을 통해 태양광 발전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부지 확보를 모색하였다

(전주에너지센터, 2021; 염형섭, 2021). 

또한 전주에너지센터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

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용머리여의주마을을 사업대상으로 선

정하여 사전설명회,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관련 주민 교육, 주민

협의회 리더 교육, 주민협의회 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마

을주도적인 에너지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참여가구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총 37가

구를 선정하여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집 내부 수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김한호, 2021).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효율 제품 보급 사업에 따라 주택 및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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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제품을 지원하고, 참여시민에게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건축물에너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쿨루프, 실링팬, LED등기구 등 에너지효율 제품을 2020년에는 72개

소, 2021년에는 89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총 173명의 시민이 이 사업

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하였다. 

제 4 절 분석결과 종합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환경과 조직활동 두 부문의 각 분석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

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제도적 기반과 관

련하여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하여 지역 에

너지 전환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시하고, 기후‧에
너지 관련 전담부서와 지역에너지센터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하였

다. 이후 지역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역에너

지센터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가 개소하게 되었다. 현

재 지역에너지센터 설치와 운영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에너지센터 설

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모두 조례를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센터 예

산 편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모두 기후‧에너지 분야

에 대한 시민단체의 관심 및 지지체장의 의지가 지역에너지센터 설

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광명시의 경우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시

민단체나 주민조직의 활동이 당진시나 전주시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혹은 규모 있게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및 그



- 83 -

린뉴딜에 대한 광명시장의 정책의지가 지역 에너지 전환 추진에 강

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더십 교체에 따른 조

직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가 있으
면 가장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일단은 시장님이 이 분야에 관심도 많고 의지도 있으시니까 센터
도 설치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해요 … 지금 단계에서는 전문성의 영역은 용역을 통해서 보완하
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센터에서 기동력있게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피면접자 G) 

이와 달리 당진시와 전주시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행정으로 지역

에너지센터 설립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먼저 제기되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다수 입지한 당진시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수년간의 탈석탄 

운동을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아울러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

큼, 지역 내 환경단체에서는 이를 기후‧에너지 문제와 연계하여 재생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노력해왔

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는 지역에너지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주시의 경우 생태도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자체장의 

시정철학이 맞물려 민관협치 체제가 발전해왔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자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졌

고, 전주시민햇빛발전소 포럼을 거쳐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이 지

역 내 기후‧에너지 분야의 논의를 주도해왔다. 포럼은 지역에너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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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립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민관협치의 노력과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사회 의지의 연장

선에서,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특징적으로 시민사회 내 협

력과 네트워크 활동 지원이 에너지센터의 수행 업무로 명시되어 있

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맥락의 차이는 조직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

도 영향을 미쳤다.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

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전문지식과 경험, 지

역사회 내 공고한 네트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사회 활동이 다소 미흡하였던 광명시는 지자체 직영 방식을 통

해 센터 활동의 추진력과 공신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운영기반을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달리 시민사회 내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

련하여 공동의 경험을 더 많이 축적해 온 당진시와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

력이 상대적으로 조직화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센터 설립 당시 지역 내에서 바로 수탁이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가진 조직을 찾기 어려워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위탁의 맹점이 수탁받을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수
행할 만한 자원과 역량을 가진 기관이 갖추어진 지역이 거의 없다
는 거에요. 에너지센터를 위탁형태로 만들기로 시민사회와 행정이 
약속을 해도 막상 맡길 기관이 없는 거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시민재단에서 총무를 맡고 센터가 모든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수
탁기관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죠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에너지센
터 직영과 위탁을 두고 행정이랑 시민사회 사이에 줄다리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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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면접자 B) 

한편 인력구성 및 조직구조에 있어서 세 지역에너지센터 모두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며 운영위원회 등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 함께하는 별도의 조직을 통하여 운영기반을 내실화하고 있다. 각 

에너지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인 내외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

으며, 시민사회 활동가 및 사무‧행정직 출신이 다수이고 일부는 환경 

및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는 각각 지역에너지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에서 에너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앞서 조직활동의 분석요소를 교육‧홍보‧컨설팅, 연구‧조사‧개발, 네

트워크‧파트너십 구축,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각 에너지센터가 어떤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직환경의 각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와 종합하여 접근해야 한다. 먼

저 세 에너지센터에서 대체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활동은 교육‧홍
보‧컨설팅이다. 당진시와 전주시가 광명시에 비해서는 기후‧에너지 분

야의 시민사회 기반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에너

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평균적인 관심도나 인식 수준은 부족한 상

황이다. 이에 학교, 일반시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에서 모든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시민강사를 양성함으로

써 교육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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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는 석탄화력, 그리고 이와 연계된 송전선로 문제와 현대제
철의 대기오염 등이 환경 관련 주요 의제로 오랜 시간 다루어져 
왔어요. 에너지센터 설립 이후에도 석탄화력발전소나 제철공장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 아직은 
보편적인 인식 수준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에너지 전환 및 기
후위기와 연결짓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봐요. 시민들이 미세
먼지 얘기는 더 빨리 수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이유에서 
작년부터는 미세먼지보다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을 통해) 더 많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면
접자 H)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에너지센터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

간 200여건의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내외 효과와 만

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홍보활동의 경우 인력 및 홍보수단의 부족으로 대체로 진

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는 지자

체 직영 조직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홍보가 용이한 점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직영이다보니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활동도 광명시 이름을 달
고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광명시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홍보
채널들이 많고 또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좀 더 (홍보내용
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피면접자 A)

지역 에너지 정책의 주요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 활동 역시 세 에너지센터에서 모두 많은 역

량을 투입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주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선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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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사업 지원이나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및 운영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설비 설치 및 제품 보급 지원 등이 있다. 직영과 민

간위탁의 차이와 관계없이 세 지역에너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에 의하여 설치된 공설공영 또는 공설민영의 조직이다. 이에 행정의 

부족한 자원이나 전문성을 보완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다수의 에너

지 전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행정에도 햇빛발전소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만 전문성이나 지속
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도 사실 크게 없어요. 그에 비해서 협
동조합 사업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챙길 것도 많죠. 행정, 환경, 비
즈니스 등 생각할 요소들이 많으니까요. 센터에서는 협동조합 발
전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
어요.” (피면접자 A)

연구‧조사‧개발 활동은 당진시를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활동이 상

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의 경우 현재 내부 역량강

화를 위한 활동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넷제로에너지

카페 사업 등 시민들과 접점을 넓혀가는 활동을 통해, 실효성있는 

시민참여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사업 기반을 강화해나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햇빛탐사대를 통한 발전소 

부지 발굴, 건물에너지 성능 진단 프로그램 외주 개발, 지역 에너지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추후 정책 및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인력 부족 및 업

무 과중으로 내부 역량강화 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당진시에너지센터는 강연, 견학 등을 

통한 내부 역량강화와 정책‧사업 발굴 및 기반 강화 활동이 활성화되

어 있었다. 이는 컨설턴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광명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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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는 달리 센터에서 직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

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활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

타났다. 이미 탈석탄 운동 과정에서 지역 및 전국 규모의 협력활동

을 전개해 본 경험이 있는 당진시의 경우, 지역 내외 지자체, 시민단

체,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반면 광명시와 전주시

의 경우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등 센터와 이미 협력관계에 있는 

소수의 조직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거나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향후 사업연계를 모색하는 차원의 활동이 일부 진행되

었다. 

“전주는 서울처럼 대형 건축물도 별로 없고 시의 자원이나 사회공
헌 차원에서라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이
를 촉진하는 역할을 에너지센터가 해주어야 … 에너지센터에서 
(건물 에너지 분야 사업을) 단독으로 하기에는 벅차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민간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유관기관이
랑 힘을 합쳐서 공동의 어젠다를 형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는 에너지전환시민포럼이나 지속협 같은 기존 네트워크에 집중되
어 있고 자원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를 집중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피면접자 L)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의 조직환경과 조직활동

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표 4-8]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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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요소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조직

환경

법‧제도적 기반

w 건물‧수송 분야 효율화 및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서

울의 베드타운 성격의 도

시)

w 탈석탄에너지 전환, 에너

지수요관리 및 복지, 에

너지 분권 및 시민참여 

w 건물에너지효율화 최우선

화, 시민교육과 홍보, 재

생에너지(태양광) 생산 및 

보급
w 에너지 기본 조례 제‧개정: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제도적 근거, 에너지센터 기

능 설정(전주시: 시민참여 및 민간부문 협력 강조)

조직형태
w 지자체 직영(공설공영) w 민간위탁(공설민영): 수탁기관 선정의 어려움

w 총 4인 영세한 규모, 기후‧에너지전문가보다는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자 중심 구성 

재정적 기반
w 시비 100%, 에너지기금을 통한 센터 예산 확보 불가한 상황

w 공모사업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인건비 불포함, 사업비로만 사용 가능 

사회정치적 

맥락

w 기후‧에너지 분야 시민사

회 활동 다소 약함

w 기후‧에너지 분야 시민사회 및 민관협치 지속적 활동 비

교적 활성화,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

w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 리더십: 센터 설치 및 정책‧사업 추진의 원동력

조직

활동

교육‧홍보‧컨설팅

w 지자체 홍보채널 이용 용

이(직영)
w 홍보활동 미흡: 인력 및 자원 부족 

w 에너지 전환 인식 및 사업 참여 제고 목적 학생‧시민‧공무원‧유관기관 대상 교육 사업, 

에너지효율 진단 및 태양광 사업 컨설팅 등 활성화 

연구‧조사‧개발
w 조직 내부역량 및 정책‧사

업 기반 강화 미흡 

w 조직 내부역량 및 정책‧사
업 기반 강화 활성화

w 조직 내부역량 강화 미흡 

w 정책‧사업 기반 강화 활성

화

[표 4-8]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 조직환경 및 조직활동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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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w 지역 내 네트워크 한정 

w 지역 내외 협력적 네트워

크 구축 
w 지역 내 네트워크 한정 

인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

w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에너지 소비 효율화 

사업 전반적 운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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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논의에 따라 세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 양상을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 참여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세 사례에

서 공통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기후위기 및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낮은 만큼, 교육 활동

을 통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에너지 정책 및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후‧에너지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광명

시의 경우,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반을 확장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기후

에너지센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당진시도 마찬가지로 학생,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 사업이 내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선도마을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아울

러 일반시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가 세 사례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지역 내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반대나 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하시는 활동 중 하나가 마을별로 리더와 주민분들을 대
상으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전자파나 건강피해 같은 가짜
뉴스를 언급하는 주민분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센터가 생긴 이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었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예전에 센터에서 진행하신 교육에서 
태양광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배워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



- 92 -

이나 사업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피면접자 K)

전주시의 경우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이전부터 에너지전환시민포

럼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

는 과정에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나아가 센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와 관련하여 일반시민 및 시공업체 각각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사업 효과와 확장 가능성을 강화하였다. 

각 지역 지자체나 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대체

로 센터가 시민 참여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증가하면서 민원이나 주민갈등도 증가하는 측
면이 있어요.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
록 교육‧홍보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같은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해주시고 … 행정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다
고 생각해요.” (피면접자 E)

“현 단계에서는 센터에서 우선 교육을 통해 시민분들께 에너지 전
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해요. 지역기업과의 연계는 중소기업 관련 부서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피면접자 F)

“지금은 센터에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햇빛발전소를 지을 때도 시에서 여러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는 있지만 민간이 지은 것보다는 비싸요. 시민들에
게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
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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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도 마련되고 지역 내에 선순환구조가 생
기겠죠.” (피면접자 I)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역할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매우 활성

화 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공통적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 에너지 소

비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센터는 주로 사

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 특히 당진시와 전주시는 

각각 센터와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차원에서 행정에 적극적인 정

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계획 단계에도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행정의 전문성과 역량 공백을 

보완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위한 전반적인 지원 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나, 당진시나 전주시에 비하여 정책‧사업 개발 및 수립 

단계에의 참여는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은 당진시와 전주시 

사례에서만 일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진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로 발전, 철강 산

업 등이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에너지 

전환은 지역산업 전환과 필수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너지센터는 동서발전,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과 지

속적으로 사업협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센터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서발전 등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나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논의로 발전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센터가 가진 예산과 자원, 권

한의 제약이나 행정의 경직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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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역할을 논하기 전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부터 봐야죠. 현 
상태에서는 권한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센터가 (지역기업들과)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된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이격거리 규제가 
빨리 완화가 되어야 지역 내에 있는 에너지기업들도 센터랑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텐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권한이 거
의 없고 … 전문기관으로 만들었으니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야한다고 봐요.” (피면접자 K)

“발전사업자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방향 따라 가는
거에요. 제철산업은 탄소중립으로 가고 싶어도 상용기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랑 같이 할 수 있는 활
동이 제한적이죠 …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중립이 워낙 다양한 부
서가 연계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
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정 칸막이를 넘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기 어려워요.” (피면접자 H)

전주시는 에너지 소비도시로서 탄소다배출업종 기업이 위치한 

당진시와는 지역적 맥락이 같지 않다. 전주에너지센터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 에너지기

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역 에너지 전환

에 대한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연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

고 있으며, 기존에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바탕

으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자원을 투

입하고 있다. 

광명시 사례 또한 유사하게 현 단계에서는 지역기업과의 논의보

다는 시민참여 및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에 보

다 집중하고 있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또한 주요 협력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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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지역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함께 조

성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은 에너지 소비, 효율, 복지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
전이나 삼천리 같은 (지역 내) 기업을 에너지 전환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에요. 행정의 압박이 필요하긴 하
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들과도 어떻게 협력할지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면접자 A) 

“지역기업은 전반적으로 센터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게 한계
라고도 생각해요. 처음에 센터 설립 준비를 할 때 2020년과 2021
년은 센터 기반을 닦는 기간, 2021년 이후 2년간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그 이후에는 지역산업과 더 연계해서 에
너지 전환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았어요 … 대규모 산업은 오히
려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만, 현재 저희 지역에는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들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피면접자 C)

이 같은 세 지역에너지센터 사례의 역할 수행 분석결과를 요약

하면 [표 4-9]와 같다. 

역할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 ◎ ◎

시민 참여 촉진자 ◎ ◎ ◎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 - △ △

[표 4-9]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 역할 수행 분석결과

 주: ◎ 매우 활성화 됨 ○ 활성화 됨 △ 다소 활성화 됨 – 거의 활성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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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이들의 역할 수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떤 요소를 분석해

야 하는지, 해당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인 지역에너지센터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의 역할 수행 양상에 어떠한 공통점

과 차이점이 있으며 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대한 종

합 분석틀을 수립하고, 이를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 

사례에 적용하여 에너지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는 환경과 추진 중인 

활동을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틀 수립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에

너지 전환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지

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가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기업으로 구성된

다는 관점하에,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을 ‘지자체, 시민사

회, 지역기업 사이에서 자원의 직‧간접적 조정과 제공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타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목적 달성을 지원하

는 조직’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조직의 역할을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시민 참여 촉진자,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의 세 가지로 제

시하였다. 

이어 분석틀을 ‘조직환경’과 ‘조직활동’의 두 부문으로 구

성하고 분석요소를 설정하였다. 조직환경의 분석요소에는 ‘법‧제도

적 기반’, ‘조직형태’, ‘재정적 기반’, ‘사회정치적 맥락’이 

있다. 각 분석요소에 대한 세부 요소로서 ‘법‧제도적 기반’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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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원조직 설치와 사업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역 에너지 전환 비전 

및 계획과 에너지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조례, ‘조직형태’에는 

조직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의 운

영형태 유형과 조직의 내부구조 및 인력구성을 포함하였다. 이어서 

‘재정적 기반’에는 주요 재원과 예산 구성을, 마지막으로 ‘사회

정치적 맥락’에는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지역 내 환경‧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주민조직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조직활동의 분석요소로는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 목적의 

‘교육‧홍보‧컨설팅’, 조직의 전문성 및 정책‧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조사‧개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파트너십 구축’, 지자체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인

적‧물적 자원 조정 및 지원’을 설정하였다.

광명시, 당진시, 전주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환경과 조직활동 두 부문의 각 분석요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세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먼저 현재 지역에너지센터 

설치와 운영은 상위법에 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모

두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후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

를 예산 편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

자체장의 리더십과 일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의지가 센터 설치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당진시와 전주시의 경우 광명시에 비하

여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시민사회 활동 기반이 공고한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인식 및 참여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지역 내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

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만큼 설치과정에서 직영과 민간위

탁 방식을 두고 논쟁이 있었으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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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아울러 4명 내외의 소규모 인력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기후‧에너지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인력은 많지 않으며 

시민사회 활동가 및 사무‧행정직 출신이 다수이다. 그러나 행정, 시

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운영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을 통하여 

운영기반을 내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 에너지센터에서는 공통적으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활동이 가장 활발

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홍보활동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상대적으

로 미약하였으나 광명시의 경우 지자체 직영의 장점을 살려 행정의 

홍보채널을 비교적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시민햇빛발전소 등 

지역 에너지 정책의 주요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활동 

역시 세 에너지센터에서 모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조사‧개발 활동은 당진시를 제외한 두 지역에서는 활동

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한 내부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

과 업무 과중으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네트워

크‧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도 탈석탄 운동 과정에서 지역 및 전국 규

모의 협력관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당진시의 경우, 지역 내외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과 함께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반면 광명시와 전주시의 경우 현재는 지역 내 일부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수준의 활동에 머물렀다.

각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세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 

수행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시민 참여 촉

진자로서의 역할은 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중심으로 세 지역에서 공

통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주로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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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십과 정책의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조직의 법적‧제도적 기반

이 상위법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강연, 설명회, 토

론회 등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특히 당진시와 전주시에 비하여 기존에 기후‧에너지 분야의 시

민사회 활동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광명시 사례에서는 지자

체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매우 

활성화된 양상을 나타내었다. 공통적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센터는 주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었다. 아울러 기존에 민관협

치 및 거버넌스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온 당진시와 전주시의 경우 

각각 센터와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차원에서 행정에 정책 제안 및 

자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은 당진시와 전주시 

사례에서만 일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석탄화력

발전과 철강 등 탄소다배출업종이 지역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에너지센터에서 이들과의 사업협의 및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이나 신산업 구축 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전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지역 내 에너지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향후 공동사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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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지역산업의 변화를 논할 수 있는 단계의 협력관계로는 발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명시의 경우 수도권 인근 에너지 소비도시

로서 현 단계에서는 지역기업보다는 수송이나 건물 분야 등을 중심

으로 시민참여 제고 및 행정과 시민사회 연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너지센터와 같

은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

하는 에너지 전문 기구이자 정책과 사업의 실행기구로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조직의 역할과 추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명시, 당진시, 전

주시에 지역에너지센터가 설치되고 나아가 이들이 지역 에너지 전환 

선도 지자체로 주목받게 된 과정에는 공통적으로 지자체장의 정책의

지와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약 리더십 교체로 인하여 

이 같은 정책기조에 공백 혹은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정책이 일

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어려우며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세 지역에너지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정책과정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과 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며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조직의 역할과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광

명시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홍보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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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조직에 비하여, 민간위탁 조직에서는 홍보활동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사업

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 지역기업 등이 어떤 도움

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

련해야 한다. 나아가 조직의 법‧제도적 기반이 현재는 조례에 근거하

고 있고 지자체 주도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중앙정부가 직접

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조직의 홍보활동

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기후‧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전

환 중간지원조직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전

문기관으로서 역할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광명시의 경우 당진시나 전주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후‧
에너지 분야 시민사회 활동 기반이 미약하였고 이에 따라 지자체 직

영 조직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진시와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센터 설치 과정에서 이를 위탁할 전문단체 및 기

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결국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거나 비전

문기관이 형식적인 수탁기관이 되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기후‧에너지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 기반이 미

약하여 조직의 설치 과정에서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

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조직 운영과정에서도 영세한 조직규모와 부

족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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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활동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기관으로의 효율적 성장

을 도모할 수 있다. 당진시에너지센터에서는 실제로 에너지센터 설

치를 희망하는 타지역 지자체나 시민단체 혹은 기운영중인 타지역 

에너지센터 및 유관기관의 자문요청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명시와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경우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설명회 등 관련 행사를 통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 및 경험공유 활동을 체계화하여 중간지

원조직 네트워크로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운영 노하우를 축적 및 확산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 및 전주시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연구‧조사‧개발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정책‧사업 기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중간지원조직의 예산과 권한 부족 문

제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 에너지 전환 전문기관으로서 출범하게 되

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여된 취약한 법‧제도적 기반이 조직의 예

산과 권한에 제약을 만든다. 그리고 이는 영세한 조직규모와 전문가 

영입의 어려움, 역할 수행의 제한적 효과성과 범위의 문제로 이어진

다. 실제로 세 지역에너지센터 모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기후‧에너

지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추가 예산에는 인건비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4명 내외의 한

정된 인력으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는 장기적으로는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혁신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구상

하여 행정에 제안하여도 일부 민원으로 인해 행정에서 실제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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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저하거나 전담부서 외 타 부서의 협조를 확보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

하는 소기의 조직목적을 달성하고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영역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의 

제약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지역 에

너지 전환은 환경‧기후위기를 넘어서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증진, 분

권과 자치 등 지역발전의 전반적인 방향 및 전략과 연결되는 의제이

다. 지역 내 자원의 불필요한 분산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지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 에너지 전

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지자체 정책 실행 지원자, 시민 참여 촉

진자,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직의 역할 수

행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

성을 가진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중인 세 

지역에너지센터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의 학술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시‧군 단위의 지역에너지센터 사례만을 분석하여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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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나 자치구 단위의 사례와의 비교분석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

다. 또한 지역에너지센터 이외에 다른 유형의 지역 에너지 전환 중

간지원조직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아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

사점이 타 유형의 조직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

다. 아울러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연구로서 조

직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비교분석 하지는 못하였다. 

지역 에너지 전환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견

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례에 이 연

구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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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local energy centers,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established to support local energy transition, is

increasing. However, as the history of the local energy center has not

been long, academic research on the actual roles and problems of the

organiza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In this study, an

analysis framework of the roles of local energy transition

intermediary organizations is established and applied to the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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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energy centers of Gwangmyeong, Dangjin, and Jeonju to analyze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activities in progress. Based on

the analysis, by deriving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ole

performance and interpreting the factors on them, implications to

activate the functions of the local energy transition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improve their operations are drawn.

First, to establish an analysis framework,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energy transition

governance are reviewed. Given that local energy transition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local enterprises, the roles of the organization are suggested as local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supporter, civic participation

promoter, and corporate innovation ecosystem creator. The analysis

framework is composed of two categories: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The analysis factor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clud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organizational structure', 'financial basis', and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The analysis factors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include

‘education, promotion, and consulting’ for raising awarenes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search, examination, and development’ for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s expertise and the foundation of policy

and business development, ‘establishing network and partnership’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resource

coordination’ for executing and managing the local government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the three local energy centers perform

their roles as follows. First, the role as a civic participation promoter

is very active in all three cases, focusing on education and consulting

activities. Local energy centers are mainly establish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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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and policy will of the mayor,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of the center is not established by the superior law. Therefore,

raising citizens' awareness through activities such as lectures,

workshops, and debates is closely related to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supporter

is also generally very active. All three centers are in charge of the

overal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ajor local energy transition

projects, and policy proposals and advisory to the administration are

also actively carried out in the cases of Dangjin and Jeonju. Finally,

it turns out that the role of the corporate innovation ecosystem

creator is partially performed only in the cases of Dangjin and Jeonju.

However, it has not developed into a stage where fundamental

changes in local industries to achieve the energy transition goals are

discussed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local enterprise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active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the local energy center’s roles and

projects to the public be made. Loc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specific support measures to inform the local community of

what projects the organization is pursuing and how citizens, civic

groups, and local enterprises can receive appropriate support.

Furthermor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t will be possible to

indirectly support the organization by raising overall awareness of

climate and energy issues through various online and offline public

relations channels. This will stabilize and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basis to expand its roles as an energy transition

specialized institution. N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intermediary organizations. This will help overcome

the lack of experts in the region and the limitations of 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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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basis and promote efficient growth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As a result, this discussion leads to the lack of budget

and authority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local energy transition should be able to secure

more budget and authority to achieve their original organizational

purposes to supplement the low expertis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closely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actors such as civil society and

local businesses, and promote new innovative energy project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e policy support to this end

should be provided at bot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keywords : Local energy transition, Intermediary organization,

Local energy center, Gwangmyeong, Dangjin, Je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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